
3

초거대 인공지능 어떻게 적용할까?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Hyper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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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소금 + LUX 빛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스타트업 시스메타에 뿌리를 둔 솔트룩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최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보유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대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국내 및 해외 법인 포함 인공지능 사업 단일로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써  

다양한 사업 전개와 혁신 제품 출시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개발과 투자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 LLM 루시아와 세계 최초 AI 어플라이언스 루시아 온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구축한 인프라와 축적된 사업 노하우를 더하여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활발하게 LLM 도입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지식 소통’을 꿈꾸며

20년 이상 축적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인재 그리고 경험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혁신과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솔트룩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지식 사회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핵심가치

올곧게 일함 혁신을 통한 공헌 성장을 통한 행복

확고한 ‘기업 사명’과 핵심 가치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기업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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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분야

엔터프라이즈 AI

AI 컨택센터(AICC)

금융서비스 지능화

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모델링

디지털플랫폼정부

공공안전과 국방

•	고객응대(AICC)

•	AI 검색과 개인화 추천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업무 지능화(채용, 인사, 번역 

등)

•	시장 조사 및 경쟁자 분석

•	고객 목소리 및 감성분석

•	법률 및 특허, 연구 지능화

•	AI 고객 응대

•	상담원 지원 시스템

•	AI 텔레마케팅 및 해피콜

•	지식그래프 기반 심층 

질의응답

•	AI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	상담품질평가

•	고객응대(AICC)

•	AI 검색과 개인화 추천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업무 지능화(채용, 인사, 번역 

등)

•	시장 조사 및 경쟁자 분석

•	고객 목소리 및 감성분석

•	웹/소설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음성 인식/합성 데이터 구축

•	영상/이미지 데이터 

어노테이션

•	자연어처리 코퍼스 구축

•	질의응답 및 대화 코퍼스 구축

•	지식그래프 및 온톨로지 구축

•	다국어 자동번역 코퍼스 구축 

•	감성분석용 학습 데이터 구축

•	AI 민원응대표준 플랫폼

•	행정정보 검색 및 개인화 

서비스

•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	대국민 여론 분석

•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	음성인식 회의록 작성 지원

•	행정 업무 지능화

•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	다출처 정보 수집, 통합, 분석

•	행정 업무 지능화

•	범죄 데이터 및 분석 시스템

•	수사지원 챗봇

주요 고객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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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IA

놀랍도록 혁신적인 기업용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 GPT는 고객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도메인 맞춤형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AG와 지식그래프 연계를 통해 질문에 대한 근거와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며, 권한 관리를 통한 고객 내부 데이터 접근으로 정보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등 

고객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해 드립니다.

LUXIA만의 특별함

LLM 구축과 내/외부 지식 연계 방안

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분산된 고객 

데이터를 

지식그래프화 

& 연계를 통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

RAG 통해 

벡터DB에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 및 

활용하여 답변의 

최신성을 보장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여 권한에 

따라 차별화된 답변 

제공

전문 프롬프터가 

지시문을 설계하여 

향상된 정확도의 

답변을 제공 

Business
Application

검색포털

루시아 챗봇 세션관리 질의분석

생성요청 답변검증

검색 KGs

권한 ...

...

챗봇을 통한
질의응답, 요약 등

Search
API

검색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요약

GW

Pseudo
Answer

문장,
키워드

검색 색인

LUXIA
GPT

서비스커텍터(플러그인)
검색결과

채팅

KMS

Search Studio

Knowledge Studio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

GW,
ERP,

SCM 등
정형

데이터

RAG

KGs
API

Knowledge
Graph NLU+QA

Knowledge Grounding

전세계 오픈 LLM 리더 1위의 솔트룩스 LLM

LLM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부 지식을 연계하여 RAG 기술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또한, RAG를 

위한 비정형/정형 데이터 검색을 위한 제품인 Search Studio와 Knowledge Studio를 활용하여 LLM과 지식을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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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IA 성능그래프

사전 학습 모델

도메인QA 정확도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학습데이터 수량 Multi-Stage Context length 모달리티

1.5TB ㅇ 64K Text, Vision

한국문화 금융 법률 의료

93% 72% 71% 63%

64.42
61.62

KB-BoolQ

81.41
80.28

KB-COPA

53.74
51.09

KB-WiC

65.02
62.0

KB-HellaSwag

루시아GPT(20B) 루시아GPT(13B) GPT-3.5(175B) Polyglot(12.8B) KoGPT(6B)

루시아Chat GPT-3.5 KULLM ChatKoAlpaca

논리성

배경지식지시 이해

간결성 가독성

미세 조정된 대화형 모델 자체 평가에서

GPT-3.5 대비 43% 한국어 할루시네이션 개선

64.42
61.62

KB-BoolQ

81.41
80.28

KB-COPA

53.74
51.09

KB-WiC

65.02
62.0

KB-HellaSwag

루시아GPT(20B) 루시아GPT(13B) GPT-3.5(175B) Polyglot(12.8B) KoGPT(6B)

루시아Chat GPT-3.5 KULLM ChatKoAlpaca

논리성

배경지식지시 이해

간결성 가독성

미세 조정된 대화형 모델 자체 평가에서

GPT-3.5 대비 43% 한국어 할루시네이션 개선
한국어 벤치마크 평가에서 타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시아2 모델은 1.5TB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Multi-stage Learning 방법론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Stage 1, 한국어 및 다국어 기반의 자연어 문맥 및 일반적인 지식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Stage 2, 전문 도메인 및 주요 지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여, 64k 수준의 긴 문맥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Vision과의 결합을 통한 멀티모달 모델로써 확장되었습니다.

루시아Chat은 한국어 평가에서 논리성, 배경 

지식, 가독성, 간결성, 지시 이해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을 때, 타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타 한국어 모델과 비교하여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국어 및 한국문화에 특화한 모델이기 때문에, 

GPT-3.5와 비교하여 배경지식, 지시 이해 능력이 

더 우수합니다.



6

LUXIA-Embedding 검색 정확도(%)

Agent LUXIA

문장-문서 문장-문장 문서-문서

모델명 한-한 영-한 영-영 한-영 한-한 한-한

text-

embedding-3-

small

57.81% 53.13% 87.27% 58.18% 95.80% 87.34%

text-

embedding-3-

large

71.88% 71.88% 83.64% 81.82% 98.60% 94.94%

luxia-text-

embedding-8k
90.63% 87.50% 83.63% 83.64% 99.20% 96.20%

* 평가 데이터는 Embedding 대표 벤치마크 데이터셋 MTEB 일부와 In-House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성

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Document

Response

Document Top-K

LUXIA1

LUXIA2

Similar
Document

Search

Document Meta data Planner

Self-Asking

Author

Company

Doc
Load

Remove
duplicate

Retrieval Re-rank

Date

Location

Document Format

Doc6

Environment

Doc

Doc Doc

DocDoc

HWPJSONPDF PDF

DOCPPTTXT
TXT

1 32

1 65432

Document

Embedding ModelTool

Doc6
Doc Doc

1 65432

Meta dataDocument
Format

Company

Location

DateSingle/Multi-Turn

1
2

3

RDB VectorDB

E

User

Query

Agent Taxonomy

사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단일 LLM이 아니라, Ag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시아는 문서에 특화하여 RAG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Agent LUXIA를 지원합니다. 루시아는 사용자 질의, 도구,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답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색된 문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고, 생성한 답변이 정확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최종 답변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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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IA 적용 프로세스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분석 단계

고객 인터뷰 루시아 아케텍처 설계

데이터 최적화

RFP 및 제안서 분석
프롬프트 설계 프롬프트 구축

Vector DB 구축

지식그래프 구축
(선택)

비정형 데이터 설계 Augmenter
커스텀 개발

(선택)

반복적 테스트 및 고도화

클라이언트 개발
(선택)

정형 데이터 설계
(선택)

Augmenter 설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선택)

시스템 분석

고객 제공 데이터 분석

정형/비정형/연계
데이터

고객제공 샘플
데이터셋 분석(선택)

도메인 데이터 수집 및
사전학습(선택)

검색 테스트 및 개선

QA 테스트 및 개선

루시아 언어 모델 학습
(모델 파인튜닝)

단위/연계 테스트

고객평가
(인수테스트)

평가기준미달

통과

미달

평
가
기
준
미
달

내부평가 및 
통합 테스트

테스트 설계

클라이언트 설계(선택)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개발모델 확정)

설계 단계 구축 단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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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IA ON 특장점

전 세계 오픈 LLM 리더보드 1위의 솔트룩스 자체 LLM 루시아 기본 탑재한 세계 최초의 하드웨어 일체형 

생성AI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AI를 기업에 도입하고 싶어도 보안과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과 전문 개발자의 부재 그리고 높은 도입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에 막혀 생성AI 도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전원만 켜면 기업 맞춤형 생성AI를 경험할 수 있는 루시아 온을 만나보세요.

•	전세계 오픈 LLM 리더보드 1위, 자체LLM 루시아 

탑재

•	고급 채팅 인터페이스 제공

•	Q&A, 다양한 문장 생성, 업무 지원 및 일반 상식

•	문서(업로드) 기반 질의응답

•	파일 관리 시스템과 연계

루시아(LLM) 기본 탑재01

•	어플라이언스 전체 기능을 처리하는 API세트 제공

•	인덱싱 (개별/전체), 목록

•	검색 (키워드/벡터/앙상블)

•	Open AI API 연계

•	LLM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다양한 API 세트 제공03

•	다양한 관리 체계(권한) 수립 가능

•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및 경고

•	GPU 실시간 모니터링

•	파일 관리 시스템 탑재

웹 기반 관리 도구04

•	사용자 증가나 저장 공간 추가에 유연하게 대처

•	간단한 설정만으로 Scale Out

무한 확장(Scale Out) 지원05

•	업무 특화된 모델 제작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팀의 전문적인

•	파인튜닝 준비

•	GPU 서버 없이도 사전학습/파인튜닝 가능

전문 컨설팅 및 개발 지원 [유상]06

•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참조하는 프로세스

•	업로드한 문서에서 지식 추출 후 LLM 답변 연계

•	파일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문서 관리

벡터 검색을 활용한 RAG02

LUXIA ON

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세계 최초 하드웨어 일체형, 생성 AI 어플라이언스



9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정보

루시아 온은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서 기반 RAG 기능과 멀티턴 대화를 위한 히스토리 기능을 지원하며, 

루시아GPT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PU 인텔 Xeon(16코어,32쓰레드) CPU x 2

RAM 삼성 DDR4-3200 ECC/REG 128GB (32GB*4ea)

시스템 SSD SK하이닉스 Platinum P41 M.2 NVMe 1TB

파워공급장치 1600W Redundant Power Supply

GPU Nvidia RTX A5000 D6 24GB *2장 (Nvlink Bridge) – 4장까지 확장 가능

데이터용 HDD WD 울트라스타 HC550 18TB (WUH721818ALE6L4)

인증 KC 인증(R-R-SLX-RMC4105G)

*추가 옵션
H310 레이드카드 (PERC H310 SAS SATA RAID)

38% 소음감소 사일런트 랙장

•	최대 4개의 GPU 장착 가능

•	1600와트의 충분한 전력 공급 및 Redundant Power로 무중단 업무 지원

•	24/365 업무를 위한 효율적 에어플로우 서버 열 배출 설계

•	저소음(58데시벨), IPMI 가능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인덱싱

검색
(벡터, 키워드,

앙상블)

파일 업로드

Open AI
API 연계

sLLMs & Open AI Admin (Web)

Playground
(Luxia chat)

RAG (Vector DB)

History

API (Swagger)

LUXIA
GPT

MistralOpen
AI

Llama

LLM Q&A

Document
Q&A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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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FAQ 자주 묻는 질문

대화형 QA 문서 요약 및 대화

회사 내 다양한 문서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분석해 대화형으로 검색하고, 문서의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내부 지식 검색 및 대화형 업무 AI 보고서 작성

내부 지식 검색과 LLM을 연동(RAG)해 대화형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 및 보고서 작성은 이제 루시아 

온(LUXIA-ON)이 도와드립니다.

	 루시아 온은 구매 후 실제 사용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루시아 온은 설치 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전원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모든 관리는 웹 기반 관리도구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무직도 업무 문서를 업로드해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웹 관리도구에서 사용자를 추가한 후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해서 파일 관리를 

하면 됩니다.

	 서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루시아 온 구입 1년 이내에 하드웨어 문제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 수리가 진행되며 그 후에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1년 후 유상 유지보수 옵션을 선택하시면 지속적인 모델 업데이트 및 전문 엔지니어의 정기적인 방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모델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나요?

솔트룩스의 루시아는 13B부터 70B 까지 다양한 모델 사이즈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루시아온 어플라이언스는 내장 GPU의 성능 제한으로 최대 13B 

모델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모델(Luxia, Luxia 도메인 특화모델, 일부 오픈 

모델) 외의 다른 모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술지원 요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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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특장점

자체 봇 빌더로  

쉬운 대화 설계와 

확장 가능

Cluster와 Cloud 

기반으로 초대규모 

고객 응대 가능

딥러닝 기반으로 

탁월한 의도 이해와 

분류

앙상블 기술  

적용으로 유연한 

응답 가능

특장점

Saltlux-MRC 엔진 

기반으로 최적의 

정답검색​

LLM 기반 유사도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제공하는 맥락검색​

딥러닝 기반의 NLU 

분석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답변제공​

검색 문서 기반 

대화방식의 답변 제공 

가능(LLM 탑재 시)

TALKBOT STUDIO

SEARCH STUDIO​

가입자 수 1,500만! 대한민국 대표 챗봇, 구삐 제작 플랫폼​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정보만 제공하는 인지검색​

핵심기술

대화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계학습/심층학습 기반의 

언어분석 엔진

고품질 자연어 이해 (NLU)

클러스터 기반 안정적인  

대규모 챗봇 서비스 구현​

초대규모 고객 응대​ 실시간 
플랫폼

질문에 대해 최적의​ 답을 찾아 

제시

QA기술의 융합 앙상블 AI​

핵심기술

특징학습(Feature learning) 이 

가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적용한​ 

성능 향상과 최적 검색 결과 제공​

차별화된 인지검색​

Active Learning 기반의 

LLM 지속학습을 통해 품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검색결과​

초거대 언어모델 검색 ​

클라우드 기반의 Scale-Out 으로  

유연한 서비스 제공​

대용량 색인 및 분산 처리​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 한민국 대표 표준 챗봇으로 실시간 가상 상담 외에도  

지식 기반 고객 응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백터 기반의 맥락 검색에서부터 MRC를 통한 정답검색, NLU 기반의 의미검색 등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차별화된 인지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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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특장점

딥러닝 기반의 

빠르고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고품질 

자연어 처리

대용량 학습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능 지원

GPT, BERT, roBERTa 

등 최대 3.5 파라미터 

수를 가진 검증된 모델 

제공

100G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가 

학습된 초거대 

언어모델 제공

특장점

종단형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로 

95.6% 음성 인식률

i-Vector 기반 화자 

분리엔진 탑재 1초당 

5명의 음성데이터 

화자 분리 가능​

딥러닝 기반의 

End-to-End 전이 

학습으로 20분 

음성데이터로도 

목소리 합성​

약 1만 시간 분량의 

고성능 베이스라인 

모델 제공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퍼포먼스 

보장​

LANGUAGE STUDIO

VOICE STUDIO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꼭 필요한 맞춤형 언어모델 구축 플랫폼

당신의 음성, 잘 알아듣고 진짜 사람 같은 다양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기술

메인 대용량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화된 

전문 용어 사전 학습(Pre-Trained)을 통해 

모델을 생성 다양한 자연어처리에 활용

사전학습

보유한 사전학습 모델기반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통해 다양한 TASK(텍스트 분류, 문장 임베딩, 개체명 인식, 

형태소 분석)를 학습하고, 모델 간 품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최적의 모델을 제공​

파인튜닝 / 전이학습

핵심기술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의 96%의 높은 음성 인식률과 

종단형 통합 학습을 통해 빠른 음성인식 가능

Real-Time STT

딥러닝 기반 End-to-End 전이 학습을 통해 적은 양의 

데이터로 고품질 음성합성이 가능

Realistic TTS

랭기지 스튜디오는 노코드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도메인에 최적화된 LLM(거대언어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 스튜디오는 다양한 음성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음성인식·음성합성의 생성형 AI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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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특장점

모델 예측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라벨링 

처리까지 가능

실시간에 가까운 얼굴 

인식 속도와 95% 

이상의 정확도 제공

전처리를 통해 

장애물이나 빛 반사와 

같은 왜곡에도 높은 

인식 성능 제공

간편한 API 형태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리소스로 활용 가능

특장점

아시아 최초 AI와 

Graph DB 기술의 

융합 및 상용화

검증된 초대용량 

그래프 데이터 처리

강력한 추론엔진 

내장

쉽고 편리한 

지식추출 및 변환 

기능 내장

VISION STUDIO

KNOWLEDGE STUDIO

인공지능의 눈! 수 많은 인파 속에서도 당신을 알아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연결되어 가치 있는 데이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핵심기술

90% 이상 객체분류 정확도를 

보유한 ModelNet40을 기준으로 

알아보기 힘든 점군 데이터에서 

객체를 정확하게 분류

3D Point Cloud 객체탐지​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인식속도와 

95% 이상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마스크와 같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

실시간 얼굴인식​

사전학습모델과 얼굴인식기술로 

평균오차(MAE) 4%이하의 

정교한 인식성능을 제공하며, 

인물의 나이와 성별을 추정

나이/성별 인식​

핵심기술

정형/비정형 문서의 데이터를 

100억 트리플 이상의 초대형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 및 변환, 

증강 기능 제공 가능

Graph Data 변환

RDF기반 그래프 데이터는 

온톨로지를 통해 데이터의 의미를 

구조화하여 추론 가능하며, 

저장된 데이터 추론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

Graph Data 저장/추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과 색인 

및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그래프 

인덱스 생성기, 사용자/토픽/ 

관심사별 지식네트워크 분석기 등 

분석기능 제공

Graph Data 분석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작업부터 관리까지 통합된 라벨링 도구와  

데이터셋 생성 및 고품질 객체, 얼굴, 제스처, 차량, 문자 인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식 그래프 데이터 생성에서부터 관리 지능형 분석이 가능한 제품으로  

지식 추출 & 변환, 데이터 통합 & 공개 대용량 추론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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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특장점

고품질 자연어 처리 대용량 데이터 처리
강력한 

텍스트마이닝

다차원 분석 및 

시각화 정보탐색​

특장점

학술자료나 논문 

등 전문 사이트나 

로그인이 필요한 딥 

웹 자료 수집 가능

PDF등 의 

파일 데이터와 

이미지/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수집

데이터 수집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오류 자동 감지 가능

작업부하 상황에 

따라 리소스를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 가능

INSIGHT STUDIO

SCRAPING STUDIO

비정형 데이터 속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분석, 요약​

당신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핵심기술

비정형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해 검색 이상의 

결과를 제공

강력한 텍스트마이닝 기능

인명, 기업명, 지명, 영화명, 날짜, 

시간 등과 같이 키워드의 의미 

범주를 결정하는 개체명 인식 

기능을 내장

기계학습 및 심층학습 기반 
개체명 인식

긍/부정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준 원문 내용까지 

제시해 주는 평판(감성) 추출 

기능을 내장

기계학습 기반 평판(감성) 추출

핵심기술

일반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전문자료, SNS, 로그인이 

필요한 딥 웹 데이터, 텍스트와 

멀티미디어까지 수집 가능 

딥웹 스크래핑

데이터 수집 시 이상징후를 자동 

감지하고 수집데이터의 오류 자동 

디버깅 협업체계를 제공

수집 품질관리 자동화

On Premise / Hybrid cloud / 

Multi cloud 3개의 인프라 옵션을 

제공, 중단 없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IP 차단, 오류 등 이슈 대응 

체계 갖춤

Hybrid 초대규모 데이터 수집

고품질 자연어 처리와 강력한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실시간 다차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일반 웹뿐만 아니라 딥 웹(Deep Web),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하며,  

품질 검증 도구를 활용하여 이슈를 감지하고 데이터 품질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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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당신의 하루가 스마트해지는 AI비서

PLOONET STUDIO

커스텀 메타휴먼 생성과 강력한 타임라인 편집기가 내장된 

세계 유일의 인공지능 영상생성・방송 플랫폼 플루닛 스튜디오로

새로운 차원의 동영상 제작 및 스트리밍을 경험해 보세요

기업 및 학교 교육 

- 기업 OJT, 핵심가치 교육

- 세미나 및 강연

- 방과 후 학습 튜터

브랜드 엠버서더 

- 브랜드 홍보 대사 

- 상품과 서비스 다국어 홍보

캠페인 및 광고 영상

- 글로벌 환경 캠페인

- 선거 공약 캠페인

- 첼린지 영상 등

유투버 및 인플루언서

- �인플루언서, 가상인간  

활용 영상 콘텐츠 

- 축하, 추모, 기념 영상 

뉴스 등 정보 전달

- 오늘 날씨 및 뉴스 브리핑

- 주식 일간 리포트

- 제품 소개 및 튜토리얼

PR 및 IR

- 투자자, 주주 대상 IR

- 기업 홍보 활동 

- 기업 소개 및 연설 

・가상인간의 외형과 의상, 목소리 톤 등을 조합하는 커스텀 기능

・전통적인 영상 제작 소요 시간 및 비용을 최대 1/6 까지 절감

・강력한 영상 및 음향 편집 시스템, 다양한 꾸미기 효과 및 음원

・언제 어디서나 로그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편집 환경

・36개국 이상의 언어로 자동 번역 및 발화할 수 있는 음성 기능

・챗GPT 내장으로 시나리오 초고 단계부터 완성까지 올인원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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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당신의 하루가 스마트해지는 AI비서

손비서

주요 특징

전 세계 LLM 리더보드 1위의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가 적용된  

혁신적인 AI 비서 애플리케이션 ‘손비서’는  

당신에게 더욱 자유롭고 스마트한 일상을 선물합니다

비서처럼 대신 전화도 받고  

   전화와 문자도 대신 보내주고  

언제든 원할 때 대화할 수 있고  

      실시간 대화 녹음도 가능하고  

   통화 내용 듣기와 조회도 되고  

통화 내역 분석까지 가능한 

이런 비서 만나 보셨나요?이런 비서 만나 보셨나요?

개성 가득한
12명의 AI 비서

메일 등 간단
문의 자동 응대

설정에 따른
전화 대리 수신

통화내역
확인/검색

AI비서 전용번호
제공

AI 통화요약

부재메모
확인/답장

AI 통화분석

통화녹음 및
다운로드

LLM을 연계한
일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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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워크센터

옴니채널 AI 직원 서비스 플루닛 워크센터는  

24시간 365일 당신을 대신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대량 및 단일 아웃바운드 마케팅까지 해냅니다

짜증 나고, 받지 않는

ARS 완전 대체

24시간 365일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딱딱한 ARS 대신  

AI가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맞춤형으로 응대합니다

카톡과 전화 등  

옴니채널을 통한 연락에  

언제든지 응대합니다

영업, 홍보, 행사 안내도

AI에 맡기세요

상담 현황 분석과

녹취록까지 올인원

대량 및 단건 메시지 및  

통화 발송으로  

마케팅도 편하게

상담 현황 대시보드,  

통화 녹취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병원/의료 관공서/공공기관 보험/금융 고객 케어 그외

사전 예약일 확인

건강 관련 정보 안내

마케팅 메시지 발송

건강 관리 안내와 

안부 확인 등 

정기 메시지 전달

계약 및 약관 확인,

신규 상품 소개,

미납금 독촉 등 안내

주문/장애 접수와 

배송/상황 안내,

마케팅 활동

AI 직원이 필요한

모든 곳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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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자율주행차처럼 지식 탐구 활동을 자동화하다 

GOOVER

주요 특징 ・전 세계 웹과 유료 서비스까지 탐색하는 강력한 정보 수집 기능

・정보 추천, 요약, 번역, 정리까지 한큐에 해주는 ‘에스크 구버’

・LLM ‘루시아’ 및 ‘검색 증강 생성’ 기술로 할루시네이션 최소화

・토픽에 대한 최신 뉴스/관련 인물/소셜 미디어 현황을 한눈에 

・타 사용자와 교류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셜 기능

・자동으로 생성되는 AI 보고서로 사무 업무 효율 극대화

전 세계 웹에서 나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정보 추천, 번역, 요약은 물론 심층 리포트까지 매일 자동 생성하는

초거대 AI 검색 서비스 구버로 지적 노동에서의 해방을 경험하세요

전 세계 다국어 웹에서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만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투자 마케팅 전략기획 리서치 언론 미디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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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Making better choices with the power of LucasAI

NeuraNex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결합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뉴라렉스를 만나보세요

주요 특징

시스템 구성도

End-to-End State of the Art

데이터구축부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구현까지  

전체 AI Supply Chain을 종합적으로 제공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의 민첩성으로 첨단 AI 기술 트렌드에 

대응해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

Modularization Customizable

표준화된 API 패키징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듈화하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조합하여 사용가능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기반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서 높은 사용성을 갖도록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

Enterpise moniterring 
Ststem

Log Analysis System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
Security

위기관리

K8S-based Auto  

Scaling

AIOps-CI/CD Pipeline

확장성

Multi-region

Direct Connect

VPC Peering

글로벌 서비스비용 감소

50%

25%

20%

K8S(GPU)

AWS Instance

AI Platform

K8s Master

K8s Worker (CPU)

Cloud (LucasAI)

API Server

Scheduler etcdController
manager

K8s Worker (GPU)

On-premise

Cloud (Client)

LLM LLM STT STT TTS STF Vision

LA-Unifier

LA-IMS

LA-MSS

LA-EMS

LA-LAS

LA-TA

Direct Connect

Peering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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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Hyper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lication Casebook

거대언어모델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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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발전 분야 사례

1 
개요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	사업명: 국내 원자력 형상관리 분야상관리 분야 AI 적용 사례 

•	기간: 2023년 11월 6일 ~ 2024년 3월 5일 (4개월) 

•	사업의 범위: 4개의 구현과제 구축 및 AI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형상관리 이슈의 지속 발생에 따라 AI기반의 검토시스템 필요성 대두 

에너지 energy

시스템

하이브리드�스마트 UI/UX

내부 업무 담당자

Question Answer

요약/추천/비교

AI기반 PoC 시스템

주요 기능 프롬프트 저작도구 최적화를
통한 차별화 기능 적용

한국수력원자력
맞춤형 언어모델

프롬프트�선택/관리

질의�분석/답변생성

단락단위�기술기준�관계성�수립

문서간�비교/일치성�판단

구매�규격서�검토(요약서) 작성

문서�간�자동�비교

하이브리드
질의응답

UI/UX
융합

스마트
답변�요약

의미기반
요약

자동 
비교/추천/
분석/요약

다중문서
단락�비교

대상 데이터

PoC 사업에�활용할�학습데이터�선정�필요

규격서 제작서류

기술기준 관계성�데이터

설계요건 QVD

QVD

도면 절차서

1
2
3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내 형상 관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AI 기반의 

검토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작되었다.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기준과 

이를 근거로 생성된 문서(설계/구매/시공/운영 절차서, 도면, 자료 등) 간 일치성 검토 시 

인적 오류를 예방하고 검토 소요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형상관리시스템 AI적용 가능성 PoC를 추진하여 형상 관리 데이터의 

수집·분석·가시화를 통해 일치 상태를 유지하고 혹여 불일치 사항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차후 본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제시한 아래 4가지 구현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현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사전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구매 규격서 內 단락 단위 기술기준 관계성 수립​

•	기기 제작자료와 규격서, 기술/설계기준 비교·일치성 판단​

•	구매 규격서 검토(요약)서 작성​

•	문서 간 자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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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 시스템 등의 납품에 대한 설계 요건이 주된 내용인 구매규격서에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음

 �QVD와 구매규격서, 기술기준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한눈에 판단 가능

도입 시 주의

 AI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하게 정제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함 

 기존에 문서 형태로만 존재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야 함 

질의응답
(문서간�단락단위�유사성�분석)

QuestionAnswer

사용자

관계성 데이터

구매규격서

기술기준

단락단위 관계성 정의

대상데이터

대상 데이터 및 지식 연계

벡터 유사도 분석

구매규격서 도면 절차서 QVD

기술기준
(Code & Standard) 각종 법령 재료시험 성적서 시공 규격서

Data
OCR 데이터 추출

구분 일반 사양

다양한 
포맷에 대한
데이터 추출

일반 사양
Input file types : JPG, BMP, GIF, PNG, TIF, PDF
Output PDF file : 이미지, 이미지-텍스트, 텍스트, 텍스트-이미지

문자인식
(OCR)

데이터 추출

페이지 레이아웃 분석: 텍스트, 그래픽, 표
상세 인식 정보: 각 문자에 대한 인식 신뢰도, 대체 제시어, 문자의 좌표 등
서식 정보: 문단 서식, 폰트 크기, 컬러등
문자 인식: 연결 문자 인식, 6 ~ 72 포인트 크기의 문자 인식

이미지 전처리

방향 자동식별 : 90°, 180° 또는 270° 
기울기 자동 보정 : 최대 10.5° 기울기 보정
반점 제거(Despeckling) : 노이즈 픽셀을 제거
반전 노이즈 제거(Inversed Despeckling): 검은색 바탕 흰색 노이즈 제거

Vector
DB

전망 

검증된 AI 기술을 실제 형상관리 시스템에 도입한다면, 문서의 검토 효율을 높이고 치명적인 인적 검토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솔트룩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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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_탄소절감

1. 개요

생성형 AI가 소비하는 막대한 양의 전기의 양과 이로 인한 탄소배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GP-T3의 매개변수(parameter) 수는 1,750억 개에 달한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GPT-3가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전력은 1,287MWh,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52톤에 이르며, 이는 가솔린 자동차 123대가 1년 주행할 

때의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사용에는 물도 소비된다. 컴퓨터 가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리버사이드 콜로라도대와 앨링턴택사스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GPT3 

훈련을 위해서만 미국 데이터센터 기준으로 물 70만L가 소비되었을 것이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아시아 데이터 

센터에서 GPT3를 훈련했다면 3배 더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 개선과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킨 사례도 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 센터와 GPU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생성형 AI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대로 여러 분야의 탄소 절감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매년 낭비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에 해당하며, 국가 전체 가구 수의 대기 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전력 시스템은 실제 사용량보다 약 15%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전력소비량이 아닌 최대 전력소비량에 맞춘 것으로, 비상상황 등 전력이 더 많이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 

양을 확보해 두기 위함이다. 연료를 비롯한 각종 발전설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전기도 많아 효율 면에서 항상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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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nergy

3. 생성형 AI를 통한 탄소절감

 �에너지 설비 개선을 통한 탄소절감 : 생성형 AI를 에너지 탄소절감 설계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재생에너지 장치 개발에 활용해 풍력 발전기의 모양을 보다 공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상으로 개선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보다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으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날씨 예측으로 바람이 잘 부는 곳,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골라 설치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출처 : 델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델포스는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신뢰성을 확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상용화에 성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 공급하고 있다. 델포스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10GW 이상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을 모니터링해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발전량을 3~5% 향상시키는 한편, 운전 효율도 개선해 부품 교환 비용을 30% 줄여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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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탄소절감 : 생성형 AI를 사용량 최적화에 활용하는 방법 역시 탄소저감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한 가지 예는 정밀 농업 분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Amazon SageMaker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AWS Trainium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대한 

명령어 튜닝을 진행한 뒤에 이를 통해 고객의 농기계가 농약, 물, 기타 제품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정형 파일에서 기계 판독 가능 데이터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은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과다 주문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비용을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배 요구 사항, 현지 규정 및 기타 중요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Data Ingestion and Inference Generation Pipeline

출처: Amazon Sag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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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 생성형 AI를 탄소절감에 활용할 때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융합될 수 있는 형태로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며 확장하는 계획을 

세운 뒤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편향 및 환각현상(Hallucination) 방지 : 생성형 AI 시스템은 훈련 데이터에 따라 편향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켜야 하며, 

환각현상(Hallucination)에 의한 영향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전망

생성형 AI의 탄소배출 문제와 함께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절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도입시에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효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편향과 환각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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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_스마트그리드

1. 개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인공지능 

도입 규모는 약 100억 달러(약 12조 원)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CAGR기준 매년 27.7%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약 1,140억 달러(약 133조 원)까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RENEWABLE ENERGY MARKET SIZE
2022 T0 2032 (USD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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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태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원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 최적화 등에 활용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특히 생성형 AI는 에너지원의 가용성, 생산 용량 및 수요 패턴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 및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는 날씨 예측, 과거 생산 

데이터,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의 센서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출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낭비되는 에너지 : 에너지 낭비는 기존의 전력공급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이다. 현재 전력시스템은 

실제 사용량보다 약 15%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전력소비량이 아닌 최대 전력소비량에 

맞춘 것으로, 비상상황 등 전력이 더 많이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 양을 확보해 두기 위함이다. 연료를 

비롯한 각종 발전설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전기도 많아 효율 면에서 

항상 커다란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에너지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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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공급 변동성 문제 :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역시 여전히 기존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각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텍사스시는 최근 기록적 폭설로 인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면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대규모 정전(Blackout) 현상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중앙 집중 방식의 전력공급망 체계에 더한 민영화로 인한 전기료 폭탄까지 맞아야 했다.

3. 생성형 AI와 스마트그리드의 만남

 �에너지 부하 및 수요 예측 : 이러한 생성 모델은 그리드 모델링 및 에너지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알고리즘 

훈련을 포함한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모델이 기존 데이터로 훈련될 때, 그들은 한정된 

데이터셋을 보충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대신할 수 있는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what-if 시나리오에 대해 계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된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1,000가구가 태양 전지 기술을 도입할 경우 그리드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하를 예측하고, 해당 부하가 하루 내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사용 계획에 매우 유용하다.

 전력시스템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응용영역과 본 연구의 관심 분야

다음 단계

구분

현재의
디지털화 단계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생산

Early stage

발전소 현대화
그리드 자율 제어

최적 운영을 위한
알고리즘 고도화 

그리드 안정성·최적화를 
위한 완전 자동화

그리드 밸런싱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자원 관리

재생에너지 예측 및 
거래, 자율제어를 통한 
유연성 고도화

마이크로 그리드/
P2P 거래 실현, 
자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성

신속한 수요반응
가상발전소

예방적 관리

그리드 안정성 및 신뢰성 관리

전송

Advanced 

분배

Early stage 

소비

Early Stage

※출처: IRENA(2019c), Innovation Landscape for A Renewable-Powered Future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에너지 공급 및 판매 :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는 양방향 에너지 공급 및 판매가 

가능해지므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공장 등에 판매할 수 있고,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전기 

요금을 실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탁기 사용 등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미리 

파악한 후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를 골라 해당 전력을 사용해 전기료를 줄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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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시스템 안정성 : 스마트 그리드와 생성형 AI 시스템은 전력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백업 및 복원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고장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한계 보안 : 생성형 AI 및 스마트 그리드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날씨 

예측이나 에너지 수요 예측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5. 전망

생성적 AI 기술은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 및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고 그리드 관리를 향상시킴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에너지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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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_챗봇

1. 개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챗봇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생성형 AI 챗봇 시장의 규모는 2023년의 151억 

달러에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27.5%로 성장하여 2033년까지 약 

1,71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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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enerative AI In Chatbots Market
Size, by Deployment Mode, 2023~2033 (USD Million)

Cloud - based On - premises

The Market will Grow
At the CAGR of: 27.5% $1,714.3MThe Forecasted market

Size for 2033 in USD: market.us
ONE STOP SHOP FOR THE REPORTS

출처 : market.us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패턴화에 특화되어 있는 생성형 AI는 복잡한 전력망을 다루는 

전력회사와 고객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챗봇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관리하는 자산 플랫폼, 그리고 원자력 분야의 표준용어나 단어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및 활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에너지 시스템의 복잡성 : 현대 에너지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어렵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력망에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점차 

추가되면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변동성 및 불안정성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 또한 전력망 데이터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전력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풍력과 태양광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운영 측면에서 전력망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높은 시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낮은 수준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반대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높은 수준으로 전력생산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복잡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자력이나 화력과 가은 전통적인 발전원의 전력망 기여가 낮아지고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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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너지 챗봇

 �에너지 특화 LLM을 활용한 챗봇 : 생성형 AI 방대한 양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에 특화된 수준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는 에너지 관련 지식에 

특화된 생성형 AI ChatGrid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네바다에 있는 600 MW 이상의 발전소를 

알려줘” 라는 질문과 같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및 전력 활용에 특화된 질문에 대한 전문화된 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ChatGrid는 원하는 정보를 보여줄 시각화를 생성하기도 한다. 사용자는 

발전 용량, 전압, 전력 흐름 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시각화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정보 

레이어로 표시된 결과가 답변으로 돌아온다.

ChatGrid 시각화 예시(출처 : EEPower)

 �에너지 관련 업무 효율화 : 에너지 관련 지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성형 AI 역시 등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생성형 AI 기반 챗봇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는 임직원들의 시장 파악 업무를 보조한다. 

AI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배터리 분야의 최신 트렌드 내용을 정리 후 메일을 통해 전달해 준다. ‘전기차’, 

‘EV 정책’ 등 핵심 키워드 별 최신 유튜브 영상의 주요 내용 요약과 영상 정보가 첨부되며 해당 영상의 

댓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메일은 마케팅 부서부터 원자재 관련 부서까지 전달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원자재 관련 부서 관계자는 

“리튬의 경우 가격 변동이 심해 재고 관리의 효율화가 중요한데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계 트렌드를 공급망 

관리에 반영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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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 전력망은 매우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성형 AI는 이처럼 복잡한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여 답변을 생성하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등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 에너지 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챗봇 시스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챗봇 시스템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나 기술적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대답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련 챗봇은 에너지 산업의 현안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챗봇 도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중요한 요소로 계속해서 강조될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은 변화무쌍하며, 챗봇 시스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고 활용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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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_예지보전

1. 개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매우 높아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4억 2,000만 달러(약 

2조 원)에서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주로 최근에 개발된 예지보전(PdM)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신재생에너지 예지보전 플랫폼은 신규 또는 기존 기계 인프라와 통합되어 기계 

상태를 평가하고 임박한 고장 징후를 감지한다.

Predictive Maintenance in the Energy Market
Growth Rate by Region (2023-2028)

High

Medium

Low

출처 : global information korea

특히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및 패턴화에 최적화된 생성형 AI가 개발 및 적용되면서 잠재적인 장비 

고장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예지보전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면 기존의 머신러닝 기반 고장예측 알고리즘을 넘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변동성 :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변동성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시설이 지난 5년간 226번이나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네 번꼴로 고장이 난 셈이다. 이처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전력 생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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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예지보전 방식의 한계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계학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지보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에너지 산업의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패턴을 띄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통계기반 예지보전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은 대부분 정적인 모델이다.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패턴을 

잘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실제 고장을 예측하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예지보전(PdM)

 �IoT 및 클라우드와 연동한 예지보전 :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지보전은 에너지 산업에서 

자산 효율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국내 에너지솔루션 업체 대연씨앤아이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등이 사용되면서 산업 장비와 센서가 상태 기반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 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고장 감지가 더욱 실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동 시간이 증가하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시킬 수 있다.

 �생성형 AI 기반 전류량 분석을 통한 예지보전 : 생성형 AI를 통해 기계에 가해지는 전류량 등을 분석하여 

예지보전을 방지하는 사례도 있다. AI기반 산업 예지보전 전문업체 원프레딕트가 개발한 가디원 제품군은 

산업 AI와 IoT를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예측하는 PdM 솔루션이다. 석유화학, 제조, 발전, 에너지,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과 

손실을 최소화한다.

가디원 서브스테이션이라는 솔루션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DGA 데이터를 분석, 유입식 변압기의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을 예측한다. 국내 최대 수준인 14만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제 표준보다 정확한 98%의 

진단 정확도와 87%의 예측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 및 규제준수 : 대량의 센서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예지보전 기술 도입 시에는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성과 신뢰성 : 생성형 AI를 활용한 예지보전 시스템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알고리즘 선택과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예지보전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전망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예지보전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을 

통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보다 더욱 정확하고 동적인 예지보전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장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도입시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는 항상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예지보전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전문가의 지식과 품질 관리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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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_개인화

1. 개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개인과 기업의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절과 날씨뿐 아니라 개인별 사용자별 에너지 사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 패턴과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은 초개인화 시대에 에너지 생산 및 공급자들에게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역시 급성장 하고있다. 글로벌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1.28%의 CAGR로 성장해 2024년 93억 1,000만 달러(약 12조 원)에서 2029년 158억 9,000만 

달러(약 1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에너지 개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한 특성(feature) 파악에 특화된 생성형 AI는 개별 고객의 데이터 및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적화 된 맞춤형 제안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Big Data Analytics Market In Energy
Sector
Market Size in USD Billion
CAGR 11.28%

Source : Mordor Intelligence

USD 15.89 B

USD 9.31 B

2024 2029
*Disclaimer: Major Players sorted in no particular order

Study Period

Market Size (2024)

Market Size (2029) 

CAGR (2024 ‒ 2029) 

Fastest Growing Market 

Largest Market

Major Players

2019 ‒ 2029

USD 9.31 Billion

USD 15.89 Billion

11.28%

Asia Pacific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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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공급 자유화에 따른 고객이탈 :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 자유화는 전력회사 및 

에너지 기업들에게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력 기업들은 

기존에 고객들의 에너지 사용 패턴 및 선호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고객 이탈을 막거나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전력신문에 따르면 1998년에 시작된 전력시장의 전면 자유화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독일에서는 전력 각 사가 국내의 전기사업에 있어서 이익률 저하라는 새로운 경영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독일 전국의 70%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쟁도입
(도매시장 개설)

경쟁도입
(소비자 선택권 부여)

분할분리방식
신규 진입방식

일부허용 (日, 美, 캐나다)
전면허용 (영국, 프랑스)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미국 (16개州)

美, 日
영, 프

美, 日, 독일, 프랑스
호주

분할방식, 신규진입,
개방범위 등 차이

효율성 제고,
공정경쟁

계약시장 운영

독립형
통합형

회계분리
법적분리
소유분리

장내시장만 허용
장외시장 허용

독립적 운영(분리)

구분 차이점공통점 비고

발전부문

판매부문

송배전
운영

계통운영

시장운영
방식

-
-

-
-

-
-

-
-

-
-
-

美, 日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 프,캐나다, 호주

6

OECD 전력산업 경쟁체제 현황(출처 : 한국전력신문)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자유화 트렌드 속에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가오는 전력산업 경쟁시대에 에너지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의 세분화 : 전력 시장 자율화 미래 전력시장은 저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가 

연결되고 국가 간 계통연결을 통한 전력시장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기후변화, 

저성장 고착화, 기술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에 따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에너지산업 또한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맞춘 제도 및 규제 도입, 수급 밸런싱, 업종 간의 경계 파괴 및 통합, 

기술융복합 등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을 보인다. 특히, 미래 전력산업은 저탄소 발전, 판매시장(도소매) 

경쟁체제 도입, 재생에너지 같은 분산전원 확대, 이업종 간의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확산 등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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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로 실현하는 에너지 개인화 전력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 전력회사들은 에너지 소비 패턴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따른 에너지 수요 최적화 및 

개인화 전략을 통해 고객 이탈 방지 및 비용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영역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 및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개인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형 제안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의 구매 전환율과 충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브라질에도 진출해 있는 델포스는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신뢰성을 확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미 상용화에 성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 공급하고 있다. 델포스에 따르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10GW 이상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을 모니터링해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발전량을 3~5% 향상시키는 한편, 운전 효율도 개선해 부품 교환 비용을 30% 줄여 준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에너지 개인화를 위해 수집되는 고객 데이터는 매우 민감하며, 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및 공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델의 정확성과 일관성 : 생성형 AI 모델은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예측이나 추천은 고객이 의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한다. 모델의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5. 전망

에너지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고객 경험은 더 많은 기업들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 기업들은 

보다 정교한 개인화 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산업 내에서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와 모델의 정확성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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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_재고관리

1. 개요

재고관리(Inventory Management)는 유통업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유통 기업들은 판매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확보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고관리 분야는 AI를 통한 업무성과 개선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다. AIMultipl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4%가 재고관리 분야에 AI 도입이 

유용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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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s

Quality control Inventory
management

Monitoring,
diagnostics

Customer care Personalization of
products, services

Asset maintenance

10%

0%

20%

30%

40%

50%

60%

70%

59%

44%

32%
29%

22% 22%

Areas where AI is being adopted

출처 : AIMultiple

이러한 재고관리 분야의 AI 도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Pragma market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고관리 분야에 관한 인공지능 도입 시장은 2022년 기준 16.7억 달러(약 2조 원)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 2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에 34.54십억 (약 4조 원)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관리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확대의 배경에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생성형 AI가 기존 머신러닝 기반 재고관리 및 수요예측의 

치명적인 한계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실시간 재고 현황 파악 불가능 : 실시간 재고 현황은 비즈니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꼭 파악해 두어야 

할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정기적인 재고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실시간 재고관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업무 담당자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을 살피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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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부족 : 기존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반 재고관리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예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기치 못한 변화나 신규 상품 출시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계열 기반 재고관리 모델은 초기에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된 

모델을 사용한다. 따라서 시장의 동적인 변화나 새로운 패턴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재고 최적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한 재고 최적화 : 생성형 AI는 단순히 과거의 정형데이터에 근거하여 재고를 

최적화하지 않으며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재고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다. 

유럽의 리테일 브랜드 Zara는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소량으로 의류를 생산하며 재고를 신속하게 

보충함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재고 최적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때 생성형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Zara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 데이터, 소비자 피드백, 소셜 

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과 최적화된 재고 수준을 유지한다.

 �자동화된 재고관리 :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자동화된 재고관리 역시 가능해진다.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에 AI가 자동으로 재고를 관리해 주는 ‘스마트 발주 2.0 시스템’을 도입했다. 

BGF리테일은 기존의 담배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발주 시스템을 음료·스낵·비식품 등 4,000여 종으로 

확대했다. AI가 요일, 계절 등을 고려한 적정 발주량을 생성형 AI를 통해 학습해, 자동 발주를 돕는 식이다. 

BGF리테일은 4월부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시범 도입한 결과 발주에 드는 시간이 하루 최대 1시간까지 

줄고 결품은 20.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AI - 자율주행로봇

AI 자율주행 서빙로봇 ‘이리온’ 판매
AI 치킨조리 로봇 ‘아르떼’ 활용

AI 기반 프레쉬푸드(FF)
자동발주 

AI 기반 스마트 발주 2.0 

점포별 판매 데이터 기반 설정
자동발주

자율주행 배송로봇 ‘모빈(MOBINN)’ 상용화 테스트
송파 플래그십 점포 내 서빙로봇 비치

자율주행 배송로봇 ‘뉴비’ 실증 사업 (3차례)
가평일대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

발주시스템

편의점 3사  리테일 테크 도입 현황

[그래픽] 권솔기자 [자료] 각 사

출처 : CEOSCORE DAILY

이러한 스마트한 방식의 공급관리를 통한 재고관리 방식은 슈퍼마켓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토마토’를 

운영하는 리테일앤인사이트는 가맹 마트를 대상으로 AI가 적정 상품 발주량을 도와주는 ‘권고발주 서비스’를 

지난해 말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결품이 50% 줄었고, 발주에 걸리는 시간이 87%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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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데이터 품질 관리 : 생성형 AI를 활용한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데이터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델 해석 가능성 : 생성형 AI는 수천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가진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모델의 예측이나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투명성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안정성 : 실시간 예측 및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재고관리 시스템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향상되고, 알고리즘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정확성과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재고 최적화 및 수요 예측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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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카탈로그

1. 개요

유통업계에서 상품 카탈로그는 고객이 

제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카탈로그 검색을 통해 

고객들은 다양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원하는 제품의 세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홍보와 마케팅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상품 카탈로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특히 제품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카탈로그 

검색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는 유통 

업계의 디지털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카탈로그 도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상품 카탈로그’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빠르게 상품 카탈로그 역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가구 공룡 이케아는 

지난 1951년부터 고객들에게 배포해 온 종이 카탈로그를 지난해 12월 폐간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내의 

홈플러스 역시 종이 전단이 아닌 디지털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상품 카탈로그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카탈로그 검색 기능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는 고객의 과거 쇼핑 이력을 바탕으로 연관성 높은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선별하여 추천해 주거나 특정 연령대와 성별 등 맞춤형 개인화 상품 추천이 가능해 유통 기업들의 

매출 견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기존 카탈로그 검색의 한계점

 �개인화 부족 : 기존의 종이 기반 혹은 디지털 방식의 카탈로그 검색은 고객의 선호도나 이전 구매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연관성 없는 상품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카탈로그 검색 시스템 역시 검색 결과의 정렬이나 

필터링 기능의 사용이 어려운 등 사용자 경험이 복잡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신속한 업데이트 어려움 : 종이 카탈로그나 정적인 디지털 카탈로그는 제품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고객은 보다 상세한 제품 정보나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지만, 종이 카탈로그나 정적인 디지털 카탈로그는 

제품 정보나 가격 등이 자주 변경될 때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오래되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받게 되며, 이는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 자르팔라 AFP 연합뉴스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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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카탈로그 검색(Soluiton)

 �카탈로그 기반 AI 쇼핑 어시스턴트 : 생성형 AI는 기존의 상품카탈로그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개인화된 쇼핑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MS Azure Open AI 제공하고 있는 리테일용 코파일럿의 리테일용 

코파일럿 템플릿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흐름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장 관리자가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 매장 절차, 제품 카탈로그, 인사 정책 및 

복리후생에 대해 질문을 파악하고 관련 답변을 생성하는 AI 어시스턴트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만든 AI 어시스턴트는 고객 정보를 분석해 매장 내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처 : Microsoft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어시스턴트는 자동화된 광고 역시 제공한다. 리테일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통해 광고주는 생성형 AI로 배너 콘텐츠를 빠르게 자동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 한 발 나아가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배너 캠페인 성과를 최적화하여 보다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검색엔진 연동 카탈로그 : 생성형 AI를 통해 자사 상품 정보를 검색엔진과 연동하여 더욱 풍부하고 연관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구글 클라우드는 리테일 전용 버텍스 AI 서치의 새로운 초거대언어 

모델(LLM) 기능을 출시하여 유통 업체가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 구글의 검색, 탐색, 추천 기능을 기본 탑재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유통 업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사의 제품 카탈로그와 소비자의 검색 패턴에 맞춰 LLM을 맞춤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검색어에 적합한 제품의 순위를 더 높게 지정하여 고객의 검색어와 

연관성이 높은 제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검색엔진 연동 카탈로그 서비스를 고객 서비스 현대화 솔루션은 유통 업체의 

기존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유통 업체는 AI 기반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AI 기반 에이전트로부터 소비자 맞춤형 제품 추천, 예약 관리 및 주문 현황 확인 등의 

업무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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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글 클라우드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품질 : 상품 카탈로그 검색은 정확한 제품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에 기반한 상품 카탈로그의 경우 

환각현상(hallucination) 등으로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제품 정보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확장성 : 상품 카탈로그 검색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성형 AI 도입 시 직관적인 검색 기능, 효율적인 필터링 옵션, 결과 정렬 기능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스템이 더 많은 트래픽이나 데이터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CRM 시스템 연동도 중요하며, 사용자 수나 검색 요청이 증가할 경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망

카탈로그 검색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실제 제품과의 

연동이 강화되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상 현실(VR)이나 

증강 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카탈로그 검색 서비스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데이터 품질 유지 및 

환각현상(hallucination) 방지와 사용자 경험 향상은 상품 카탈로그 도입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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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_마케팅

1. 개요

소매업체 및 유통 기업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쇼핑 습관, 취향 및 요구를 이해하고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미국의 리서치 펌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22년에 198억 달러(약 27조 원)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 36.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

$305.7M
$355.8M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U.S. Generative Al In Marketing Market
Size, by Appllcation, 2020 - 2030 (USD Million)

Content Generation
Reporting & Analytics Social Media Marketing  Other Application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Lead Nurturing & Lead Scoring

GRAND VIEW RESEARCH

31.7%
U.S. Mariet CAGR,

2023- 2030

Source:
www.grandvieuarch.com

출처 : GrandViewSearch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유통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 구매 이력 및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분석하여 고객의 

취향을 이해하고 적합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상품 추천, 할인 및 프로모션 등을 개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충성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기존 마케팅 방식의 한계

 �기업 중심 접근방식 :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마켓 방식은 여전히 소비자보다는 상품 공급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서 브랜드를 늘려왔던 

이마트는 2011년 전문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화장품, 프리미엄 슈퍼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장했으며, 2018년까지만 해도 이마트가 운영하던 전문점 브랜드는 16개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비자 이목을 끌지 못하면서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객 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마케팅 : 기존의 유통 마케팅 방식은 고객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소비자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로 인해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는 창고형 매장식으로 마트를 운영해왔다. 물건만 싸면 잘 팔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트 내부의 치장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았으며 물건 구입을 돕는 직원들도 최소 인원만 

배치했다. ‘싸게 파는 대신 많이 판다.’는 전략으로 상품 크기도 엄청 큰 것들만 들여왔다. 그러나 물건 

배치나 편리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소비자들은 월마트를 철저히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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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초개인화 상품추천 서비스 :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기존의 기업 중심 마케팅 방식에서 탈피해 초개인화 된 

상품 추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롯데온을 통해 생성형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의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롯데온은 지난 6월 업스테이지와 2년 간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개인화된 AI 상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 추천 AI 도입 후 롯데온의 구매 전환율은 1월에 실시한 테스트에 

비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 제작 :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기반한 

카피라이팅 문구 등을 생성해 주는 등 개인화된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 되어있다.예를 들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부터 홍보 영상까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출시와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심플리쿡떠먹는타코, 제철열무샐러드, 프룻후룻과일젤리 등의 

마케팅 문구와 상품은 생성형 AI에 기반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현대백화점이 도입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카피라이팅 시스템인 루이스를 활용한 

마케팅 적용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루이스는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이상 학습해 뛰어난 한국어 성능을 

보여주는 하이퍼클로버 모델에 기반해 현대백화점이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광고 카피, 판촉행사에서 쓴 문구 

중 소비자 호응이 컸던 데이터 1만여 건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만든 유통 마케팅 특화형 챗봇이다.

출처 : 롯데온 루이스 �  출처 : 현대백화점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 개인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 경험 고려 :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UI/UX를 최적화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성형 AI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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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 :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사용자의 요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5. 전망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은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은 유통 기업들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발 나아가 생성형 AI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 기업은 고객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맞춤형 마케팅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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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_수요예측

1. 개요 

생성형 AI의 도입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의 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리서치 회사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유통업계의 AI 도입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 8조 4천억 원)였으며, 

매년 30%의 CAGR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1,000억 달러(약 14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IN RETAIL MARKET

GLOBAL STATISTICS

Computer Vision
Segment

Market Share (2022)

Solution Segment
CAGR (2023-2032)

Programmatic
Advertising Segment
Market Value (2032)

CAGR (2023-2032)

EUROPE

Market Size (2022) Market Size (2032)

>$6 BN >30% >$100 BN

>15% >30% >$25 BN

REGIONAL INSIGHT

Global Market Insights

Market Share (2032)

>15%

출처 : Global Market Insights

특히 유통업계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고 최적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패턴을 유추해 내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생성해 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데이터와 같은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또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생성형 AI의 장점이다. 소매 산업에서 고객 행동 및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2. 기존 통계 머신러닝 기반 수요예측의 한계

 �기존 수요예측 모델 : 전통적으로 유통업계에서는 통계학을 응용한 ‘시계열 분석 기법’을 통해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이 때 변수(feature)로 상품 판매 추세와 계절 요소, 불규칙 변동 등이 들어가며 이들 요소를 

조합해서 미래 판매 수치를 예측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요예측 방법론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외부 변수가 들이닥쳤을 때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 사원 등으로부터 수기로 전달 받은 원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치명적인 다점이 

있다.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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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감에 의한 예측 : 많은 경우 수요예측은 오랜 기간 업무를 진행해 온 실무 담당자의 감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의 직관이라는 요소는 예측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현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에 의한 객관적인 추론이 

필요한 이유다.

3. 생성형 AI에 기반한 수요예측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예측 :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이마트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반 수요예측 

모델인 ‘사이캐스트(Saicast)’를 도입했다. 이마트에서 발생한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싸이캐스트는 매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상품의 판매 현황과 환경 변화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요일, 상품 

판매 가격, 날씨, 시즌, 행사 여부 등의 변화에 따라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고도화 한다.

신세계아이앤씨 AI 수요예측 플랫폼 'SAlcast'
(SHINSEGAE AI Forecast)

Data SAlcast 발주 시스템

Data
Engineering

Forecasting
Data

'SAIcast'예측데이터로
상품 발주자동 진행

DL/ML
Core Engine

Trained
Engine

출처 : 신세계아이앤씨

 �고객 맞춤형 데이터 기반 예측 : 생성형 AI는 날씨나 상품 판매 

가격과 같은 공통 데이터 뿐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다. 컬리에서 자체 개발한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데멍이’는 보다 정교한 예측을 

위해 기존 주문, 일별 상품 판매량, 매출, 고객 행동 데이터, 

구매 이력, 성향, 프로모션 등 일평균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요와 주문을 예측해 상품 발주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컬리 데멍이 예측에 따라 컬리는 

일요일 새벽 귤 농가에 100상자를 발주하고 새벽 배송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때 안 팔린 귤은 선주문량의 1%인 

1상자에 불과하다.

출처 : 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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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 : 수요예측 모델의 신뢰성은 데이터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 결정 지원 :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성형 AI 기반 수요예측 모델은 

실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몫이다. 

수요예측 모델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전문가의 판단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델의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요예측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고,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을 통해 더욱 높은 퀄리티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반 예측모델은 

어디까지나 업무 보조를 위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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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_가상비서

1. 개요

맞춤형 고객 경험은 소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등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 서비스는 개인화된 고객 경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인공지능 가상 비서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60.8억 달러로 전시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26.10%의 CAGR을 기록하여 

2032에는 약 1,29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 MARKET SIZE
2022 T0 2032 (USD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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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recedence Research

2. 기존 방식의 한계

 �개인화된 경험의 부족 : 고객에게 일반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의 가장 큰 한계점은 

고객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요구 사항이나 선호도에 맞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한된 상호작용 : 고객들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추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품이나 환불 

등 요구가 있을 때 상호작용을 위한 창구가 부족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Q&A 

기반 챗봇 및 가상 비서 시스템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고객이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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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유통 가상비서

 �개인화된 챗봇 서비스 : 생성형 AI는 고객의 이전 구매 

이력, 검색 기록, 관심사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챗봇을 통해 보다 

개별적이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신세계라이브 쇼핑은 이달 중순 모바일앱 

내에 챗GPT 기반 ‘쇼핑 AI’ 서비스를 발표했다. 쇼핑 

AI에는 챗GPT의 기본 알고리즘에 쇼핑 고객에게 

적합한 방송 정보와 리뷰, 상품 장단점 분석 등이 추가된 

학습 모델이 적용되었는데, 고객들은 질문을 통해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날씨와 유행 등 일반적인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검색 결과 내에서도 추가 질문이 가능해 한층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검색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 한 발 나아가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생성형 AI를 챗봇에 적용하여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인스타카트는 AI 기반 ‘애스크 

인스타카트(Ask Instacart)’를 통해 고객이 

품목이 아닌 저녁 식사나 데이트와 같은 테마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은 AI 쇼핑 도우미 ‘루퍼스(Rufus)로 

고객이 직접 궤 상품을 검색하는 대신 플랫폼과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게 대화 형식으로 돕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shopify)는 AI 

기반 ‘시맨틱 검색’을 통해 잠재 고객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적합한 품목을 찾아 판매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 가상비서 구축을 위한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 경험 개선 : 사용자의 편의와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한다. 고객이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출처 : 신세계라이브쇼핑

출처 : 인스타카트

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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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통 가상비서는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소매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은 개인화된 서비스와 실시간 응답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보안 및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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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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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안전 공공 사례

공공 public

1 
개요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서울시의 교통 및 안전 관련된 공사에 Luxia GPT를 활용하여 안전 관련 법률, 

안전 관련 사규, 안전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질의 응답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 인력 

중에서 향후 10년간 은퇴 인력이 50%에 달하여 업무 선배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업무 Rotation이 잦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LLM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Model 01 Model 02 Model 03

목표 비즈니스 모델

안전작업�지침�제공 안전작업�지침 Q&A 제공 (부산, 대구, 인천�등)

철도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전동차매뉴얼등
(내부 SMS)

철도안전공사사규
(홈페이지�공개)

소방안전법

안전사고
예방QA

피난구�유도등�점등시간�알려줘

LUXIA

사업 
내용

향후 10년간 공사의 50%가 퇴직을 하게 되며, 퇴직자들이 가진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안전 업무와 관련된 많은 법률과 매뉴얼, 사규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안전 전문 

AI 선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검색을 통해 RAG를 구현하였으며, 임베딩 모델로 PBERT-v2.0.0 을 활용하여 사용자 

질의를 벡터화한 후, ElasticSearch 의 kNN 검색을 수행하였다. ​

검색 품질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챗GPT와 같은 대화형 검색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답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가이드를 배포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검색 결과의 답변 근거를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으며, 2023년도 정부박람회에 전시하여 각 시도 교통 관련 

담당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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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실내에서 작업할 때 알맞는 사다리 길이를 알려 주세요.프롬프트

히든
프롬프트

주어진 문서1, 문서2, 문서3, 문서4, 문서5는 같은 주제를 가진 문서입니다. 

사실적 근거에 벗어나지 않게 각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세요:

입력문서

> 문서1:사다리길이2~3m는 실내작업이나낮은 높이에서의 작업에 적합합니다.(생략)
> 문서2:사다리길이3~5m는 실내 실외에서 작업하기 적합하며, 보통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길이입니다.(생략)
> 문서3:사다리길이5~7m는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합하며, 건물외벽에 붙어있는 창문, 표지판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생략)
> 문서4:사다리길이7~10m는 대형건축물의 고층에서 작업하기 적합합니다.(생략)
> 문서5:사다리길이 10m이상 : 대형건축물이나 탑에서의 작업에 적합하며 안전규정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스트럭션

2~3m의 사다리가 적합하여, 이는 실내 작업이나 낮은 높이에서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사다리입니다.RE

문제 해결 사례 

공사가 보유한 법률, 사규, 매뉴얼 등에 대한 벡터 DB에 문서 임베딩 후 RAG로 QA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용자들을 위한 LLM 사용 가이드 작성해서 배포했다. 

 

도입 시 주의 사항 

 학습데이터의 확보와 충분한 사용자 가이드와 교육의 필요 (사용 목적에 맞는, 자세한 질문 입력) 

 �공개된 데이터를 통한 제한된 학습을 하다 보니,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학습된 질의 외의 전혀 다른 분야 및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할 경우의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Feature 01

웹서비스를�통해서�서비스를�제공하여
작업자가�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

사용�가능

Feature 02

할루시네이션을�방지하기�위해�검색결과를
기반으로�생성형�답변�제공하기�때문에
 사실에�근거한�신뢰성�있는�응답�가능

Feature 03

변경된�데이터의�식별이�가능하여
최신�정보를�기반한�질의응답�가능

피난구�유도등의�점등시간이�얼마간인지
알려줘?

피난구유도등의� 점등� 시간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피난구� 유도등은 60분� 이상� 점등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안전� 규격� 중 
하나인 ISO 7010 표준에�따른�것입니다...

질의

응답

검색

결과�반환 검색, MRC

색인

외부�데이터

법령정보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사규

SMS데이터조회

Search

Search
Studio

질의응답

전망 

공공기관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임. 공무원 업무 Rotation 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강화 목적 (참고: LH공사 

업무 Rotation 1년)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솔트룩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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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_문서작성

1. 개요

생성형 AI가 정보검색·검증 뿐 아니라 교육·연구·마케팅·일반사무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공공분야에서도 생성형 AI가 업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참모 회의와 각종 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참모진에게 ‘챗GPT 사용법을 익히라’고 

하고, 행안부에 모든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메타자료 수집 통계메타 추출 통계메타 점검 통계메타 활용 AI 적용

보고서

조사지침서

간행물

연구논문

작업자검수/
보완

통계메타DB

통계표 정보

업무지원

자료처리

통계작성

통계서비스

데이터
추출/적재

AI 적용

출처 : 전자신문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AI를 도입해 보도자료·정책보고서·연설문 등 공문서를 만드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문서 AI 서비스는 정부가 개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AI를 고도화해서 적용 분야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문서관리의 어려움 :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의 의도적 파기 의혹으로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는 기록물 보존과 파기 절차 준수 이행이 일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여전히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 보존과 파기 등 절차준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며,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 에러 및 비효율성 :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요 문서를 

수기로 입력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표준화/전문화된 

매뉴얼의 부재, 모니터링 결과도 조사 담당자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례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수기에 의한 문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행태는 휴먼 에러(human error) 및 중복과 단순반복업무 등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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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public

3. 생성형 AI 도입을 통한 공공 문서작성 업무의 혁신

 �문서 요약 및 협업 솔루션 연동 : 생성형 AI는 공공분야에서 문서 요약 및 이메일, 메신저 등과 같은 협업 

솔루션과 연동되어 활용될 수 있다. 삼성SDS는 생성형 AI 도입과 클라우드 전환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젠 AI 데이(Gen AI Day)’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기술들을 선보였다. 

추후제공 추후제공

챗 포털

챗 서비스 프롬프트 관리

코그니티브 서치 LLMOps

데이터 추출기

필터링

브라우저

뉴스요약

인사지원

...

어시스턴트 스튜디오

오케스트레이터플러그인

어시스턴트 포털 공통업무
코파일럿

플랫폼

카
달

로
그

Samsung
Cloud Platform

출처 : 삼성SDS

특히 삼성SDS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의 실제 모습을 선보였다. 패브릭스는 

초거대언어모델(LLM)과 기업 업무시스템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협업 솔루션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서비스다. 브리티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영상회의 참석자 음성을 실시간 자막으로 보여주거나 번역을 해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DB 연동 및 초안작성 : 생성형 AI는 DB 연동을 통해 고품질의 초안 작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LG CNS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공문서 AI 서비스는 정부가 개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AI를 고도화해서 적용 분야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OOO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줘’ 또는 ‘OOO할 때의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줘’와 같은 질의를 

던지면, LG CNS 검색엔진에서 각종 보도자료와 정책보고서, 회의계획서 등을 전처리해 문서 DB화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엑사원이 추가 학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대한 응답과 관련 파일 링크 등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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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 :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정부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약 300곳에 배포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 

사항 안내서’에 따르면,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유출과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에 대한 

주의 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사용자 교육 및 훈련 :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올바른 생성형 AI 교육 및 사용법 가이드가 

사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사용자들이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의 공공분야 활용은 업무 효율성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냄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 발 나아가 생성형 AI의 공공분야 활용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적절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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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_법률 및 규제 분석

1. 개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리걸테크(Legal Tech)’를 통한 

법률분야의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도 생성형 AI가 공공 기관의 관련 법률 및 

규제분석 업무를 혁신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업무의 비효율성과 낮은 업무 성과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규제(regulatory) 관련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걸테크의 부상과 기대효과>

법률 산업 내ㆍ외
복잡성 증대

+
ICT의 발달

(빅데이터, 인공지능)

법률 업무
자동화 법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창출

소모적 법률 업무 부담 경감
일반인의 단순한 법률 업무 직접처리

변론 작성, 사건 재구성 등 창의적 업무에 집중
보다 정교한 법률 전략 수립 

수입료, 변호사 경력 등 정보 비대칭성 해소
서비스 선택권이 공급자에서 고객으로 이동 

법률 서비스
질 제고

고객 경험
제고

출처 : 인텔리콘

이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공공영역에서의 

생성형 AI기반 리걸테크의 활용: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AI 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와 생성형 AI 기반의 리걸테크와 공공사례 등의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으며 그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규제 검토 미비로 인한 지연 : 공공 부문의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규제로 기업의 71,8%가 ‘사업지연’을 

경험하였고, 37.9%는 ‘사업축소 및 변경’, 34.7%가 ‘추가비용 발생’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응답자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문제점으로 포지티브 규제(30%), 진입장벽(28%), 법제도 미비(27%)의 순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유연성 및 적응성 부족 : 규제 업무에 있어서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사업적으로 손해를 

겪는 케이스 역시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관련한 규제문제에서 

적응적(adpative), 유연한(flexible), 성과기반(outcome-based), 증거기반(data-based), 협력적 등 

가치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및 규제 분석 사례

 �중복 조항 제거 : 생성형 AI를 활용해 중복 혹은 충돌되는 규정을 제거 및 개선하여 규제 관련 업무를 혁신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펌 딜로이트(Deloitt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2017년 미국 연방 규정의 21만건 이상의 이상의 섹션을 분석한 결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구문이 포함된 

섹션이 2만건에 달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러한 중복 규정을 식별함으로써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규정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공공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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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l can improve both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cross the
regulatory life cycle 

The examples below show how AI could help transform regulatory life cycle 

Al improving effectiveness

Predictive public
sentiment

Stakeholder engagement
chatbots 

Initial drafts
of regulations 

Coding adaptive
regulatory tools

Auto-generating lists of
inspection targets

Generating response for
approvals and rejections 

Assessing policy
efectiveness and
simulation 

Identifying andi rectifying
conficting regulations

Screening Al-generated
public comments

Analyzing and
summarizing input

Consultation and
engagement

Developing new regulations
or legislation 

Regulatory life cycle  

deloitte.com/us/en/insights/research-centers/center-for-government-insights.htmlDeloitte

Enforcing regulations Reviewing regulations 

Identifying overlapping
and duplicative regulation

Simulating policy and
regulatory scenarios 

Predictive and risk-based
enforcement

Detecting fraud 

Regulatory performance
dashboards 

Tracking compliance rates

Al improving efficiency

출처 : Deloitte analysis

 �생성형 AI 기반 법률 분석 서비스 :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분석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기반한 분석 역시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플랫폼 ‘아르고스’를 활용하고 있다. 아르고스는 뉴스•SNS게시물•동영상 등 일평균 13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언급량이나 연관어, 긍정·부정 감성어 등으로 

시각화할 뿐 아니라, 관련 정부 정책 자료를 검색·서비스함으로써 국정감사에 필요한 아이템의 발굴하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된다. 

아르고스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최신 이슈, 이 시각 브리핑, 빅데이터 분석, 법률 AI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바이브서치를 도입해, 국회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뉴스나 법률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이용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요약해 준다.

4.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 기관이나 기타 정부 조직과 관련된 업무는 민감정보 

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데이터 보안에 충실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 생성형 AI가 법률 및 규제 분석에 사용될 때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의 해석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AI의 분석 결과는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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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 분석 및 규제 업무에 점차적으로 도입되면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공 기관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규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AI는 규제 검토의 미비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며, 중복 조항 제거를 통한 업무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여 AI의 결과가 항상 신뢰성 있고 인간의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이 중요하다.

공공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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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_민원처리

1. 개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생성형 AI는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에만 182만건으로 

폭증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부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올해 초 개발했다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기관에서도 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도입이 화두다. 

공통
질의

영역별
질의

국민

공통영역

챗봇 서비스 제공 기관

행정기관(6)

경찰청,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통일부, 행안부

공공기관(1)

공무원연금공단

챗봇 서비스별 지식베이스

챗봇 서비스별 연계시스템

관세청 유니패스

통일부 하나포털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국민연금공단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웹 채널
(민원상담
365 포털)

AI
스피커

365일
상시 질의

365일
상시 응답

소관 영역별
지식베이스 관리

지식베이스
수정, 삭제, 추가

민원상담유 학습결과와
통계분석 결과 제공

챗봇 공통 기반 병무민원 상담챗봇

외부 챗봇 서비스 연계 연계
챗봇 분기 및 질의처리시 챗봇 엔진 활용

챗봇 엔진 
자연어이해(NLU)
자연어처리(NLP)

챗봇 엔진 
자연어이해(NLU)
자연어처리(NLP)

기존 시스템
서비스 연계

이용기관 관리도구
(챗봇 지식베이스 관리)

민원상담DB 학습
및 통계분석

병무민원
상담 챗봇

지식베이스

공통
지식베이스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자연휴양림
민원상담

지방계약
민원상담

경찰
민원상담

전자통관
민원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상담

공무원연금
민원상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상담

공공자원
개방공유
민원상담

(자체구축)

챗봇
분기

출처 : AItimes

방대한 양의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생성형 AI는 문맥파악 및 민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규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민원 처리 지연문제 : 최근 인력 부족과 담당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및 과중한 민원 업무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 전라북도가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집중 감사한 결과 민원 처리 지연 등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13개 시군은 소상공인 영업허가(신고)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퀄리티 저하 : 24시간 대응을 위한 방책이 부족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퀄리티 

저하 이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혼잡이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 퀄리티의 저하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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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처리

 �민원 내용 요약 및 유사사례 제공 : 각 공공기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 업무 처리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만 182만 건으로 폭증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 정부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했다. 유사하게 

법원행정처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판 지원 도우미 AI’(가칭)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개발
계획

사정위반
현황

지방복지
현황신규등록

업체

공동주택
승인현황

주제영역

공동주택승인현황

시정위반현황

청구건수

3,512

2,436

비율

25%

17%

지역개발계획

합계

280

14,028

2%

100%

사용승인

공동
현황관내

현장

상환

서울

주택확인

계획승인건설
이자

위반 아파트빌라

결과

수의계약

식
품
위
생
법

사업근거

관리
도서관개인정보

세대

미만

기본

승인

관
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서비스는 생성형 AI가 장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유사한 과거 

처리 내용도 자동으로 찾아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 지원 모델이다. 행안부는 2023년 8월부터 

서울시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도 여주시 등 3개 자치단체 민원 데이터 약 4만 3000건을 토대로 전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 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행정에 응용한 사례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화 : 민원처리시스템 전문기업인 에스알포스트는 자동화 행정, 데이터 

칸막이 해소, 증거기반 정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등에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최적화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

특히 처리예외 민원과 3회 이상 중반복 민원, 5인 이상 동일취지 민원, VIP 관심사항, 역점사업, 핵심공약, 

민형사 관계, SNS 이슈와 관련된 접수 민원 등을 처리 이전에 자동 식별해 민원 분석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한 민원 효율화가 이뤄진다면 관련 도구를 따로 도입하거나 복잡한 

통계지식을 몰라도, 프롬프트 질문을 통해 사용자가 고급 통계와 시각화 차트를 얻을 수 있다.

공공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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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정확성 및 신뢰성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에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생성형 AI를 답변이 생성에 활용할 때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분류나 오해석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생성형 AI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에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정보 보호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등의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속도와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므로 문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규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며, 오분류나 오해석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도 항상 고려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정책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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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_업무자동화(RPA)

1. 개요

테크나비오(Technavio)가 발표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장 전망과 분석, 2023~2027년’ 보고서에 

따르면 RPA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5.83% 성장하여 2027년에는 2022년에 비해 166억 

2,829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업무 자동화가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더욱 고도화된 업무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람의 

단순·반복 업무를 대신해 업무 보조 비서 혹은 신입사원으로 불렸던 RPA는 최근 발전된 생성형 AI를 기술을 

만나 고차원적인 업무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Market Size Outlook (USD Million)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17: USD 1,112.23

33.97%
Year-over-year

growth rate of 2023

35.83%
CAGR 2022-2027

ACCELERATING

 Growth Momentum
Market size
growth

USD 16628. 29 Mn

2022 2027

특히 단순 반복 작업과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은 RPA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에 목말라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부문에 업무 처리 자동화(RPA) 도입 확산을 위한 「범정부 업무처리 

자동화 (RPA)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RPA 도입‧활용에 관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형식적인 문서 작업 : 어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 가운데 문서 작성은 일의 시작이자 

마무리여서 대개 문서–일–문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업무의 형해화란 정작 중요한 ‘일’은 축소되거나 

생략된 채 문서-문서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문서 작업은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검토하는 등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사람에 의한 단순 반복 작업이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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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반복 작업 : 공무원들은 때로는 사업을 일으켜야 할 때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때도 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도 있으며, 

그 문제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는 단순 민원 처리나 서류발급 등 단순 

반복 작업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에 매몰되어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공부문 업무 자동화

 �자연어 기반 업무 자동화 플랫폼 : 기존의 RPA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자연어처리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그리드원은 자체 보유한 생성형AI 솔루션 ‘고 

오토메이션 플랫폼(Go Automation Platform)’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업무 지원용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생성형AI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드원은 공공 분야에 혁신적인 AI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드원의 ‘고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구축형(온프레미스) 

형태로, 방대한 기관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벡터DB에 통합하며, 이에 적용된 

생성형AI는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과 자연어 형태로 소통하며 업무를 지원 한다. AI는 내부 데이터로 

훈련되어 기획안 작성, 타당성 검토, 상담 문서 점검 같은 고난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업무 특화 

GPT’로 활용되며 업무 자동화에 활용된다.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의원, 상점 및 병원은 지역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

Bot은 제출자의 데이터 보고 권한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정확도와
완전성을 확인하여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알림

Bot이 GPS 데이터를 대화형 지도로 전송

사용자는 맵에 액세스하고 어떤 섹션을 보고 싶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

Bot이 사용자 요청을 수신하여 AI를 통해 테마별로
분류하고 사용자에게 개선 우선순위 목록을 제공

출처 : Automation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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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업무 자동화 :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생성형 AI의 

장점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 역시 눈에 띈다. RPA 전문기업 Automation Anywhere에 따르면 

RPA bot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최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집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폐쇄 조치, 발병 지도, 격리 구역, 검사 프로토콜, 보호 

장비 위치 찾기와 관련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능형 자동화는 상시 업무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정보를 소싱하고 데이터를 통합한 

뒤에 커뮤니케이션 포털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AI 및 RPA 도입 시에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시에는 규정 

및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작업 등을 통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봉쇄 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연성과 확장성 고려 : 생성형 AI를 활용한 RPA 시스템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업무 변화나 확장에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전망

RPA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공공부문의 업무 자동화는 현재와 미래의 공공기관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문서 작업의 형식화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장점과 활용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도입 시에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공공기관은 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데이터 

처리와 저장에 있어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RPA 업무 특성상 업무 변화나 확장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공공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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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LMS

1. 개요

사내 직무 교육에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GrandView Research, In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학습 관리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9.5%의 CAGR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708억 3,000만 달러(약 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

$2.7B $3.3B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Asia Pacific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Market
Size, by Enterprise Size, 2020 - 2030 (USD Billion)

Smal & Medlum Erterprises Large Enterprises

GRAND VIEW RESEARCH

23.4%
Asla Pacific Mariet CAGR,

2023- 2030

Source:
www.grandvieuarch.com

출처 : Grandview Research

이러한 경향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원격 교육과 온라인 학습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인 LM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생성형 AI는 한층 더 

지능화된 방식으로 기존의 LMS 방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일률적인 커리큘럼 :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LMS는 개별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만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대다 수업 환경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강의 내용과 과제를 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동적인 학습환경 : 기존의 LMS는 대부분 비대면 학습이라는 목적에만 치중하여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LMS는 단순히 과제 제출이나 비대면 강의 수강을 위한 

플랫폼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에 

비한 LMS의 장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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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LMS

 �교육 콘텐츠 고도화 : 생성형 AI를 LMS에 적용함으로써 콘텐츠를 고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학습 플랫폼 Sana는 직원 교육을 위해 퀴즈, 인터랙티브 교육 프로그램, 설문 조사,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웹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이뤄진 교육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결합했다.

생성형 AI 기반 사내 학습 관리 시스템(LMS) (출처: Sana)

기존의 학습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을 이어주는 데 그쳤다면, 이처럼 생성형 AI를 통해 

고도화된 LMS는 문맥 및 배경지식 이해에 특화되어 학생들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를 추적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실력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생성형 AI 기반의 LMS는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 능력, 선호도를 분석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 준다. 학습자별로 선호하는 학습 방식에 맞게 콘텐츠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여 학습 수준을 조정하여 학습자는 최적의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전공탐색활동 중 지원학과와의 연관된 활동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청소년 컴퓨터 중독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I 생성 질문

AI 생성 질문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문 과정과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작문 방법을 배우고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주제로 글을 써서 발표함.

전공탐색활동(2022.06.17.)을 통해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학생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출처 : 몬스터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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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입 면접 솔루션 ‘몬스터 T’는 지원자의 강점과 약점을 맞춤형으로 분석해 면접 능력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문항별로 면접 연습 영상을 다시 보거나 시선처리, 표정이나 억양 변화, 음성 휴지기 

등을 확인해 개선 방법을 제시해 준다.

4.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 기반 LMS는 다수의 학생이 이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민감정보 마스킹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용자 대한 교육과 지원 : 교수 및 강사들 역시 디지털교과서와 초거대언어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생성형 AI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하고 학습 동기부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업 참여자와 교수 및 강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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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디지털교과서

1. 개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와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28년경에는 초·중·고교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통적인 

교과서의 대안으로 사용되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학생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3학년1반
장주영

주영이는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는 정답률이 92%로 잘해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는 ‘받아내림’을 이해하면, 정답률이 현재 55%에서 80%로 향상될 거에요.
▶ 선생님 피드백 보기

3. 덧셈과 뺄셈(5차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성취율: 78% / 기한: 5.4(목)

1 나답게
나만의

학습목표

2 배운다
기본UP
실력UP

자신감UP

3 돌아보기
학습 참여도
학습 수행도

이렇게 해봐요! 학습 분석 | 학습패턴(시간, 집중도)

학습자 주도성
학업 성취 | 단원: 3. 덧셈과 뺄셈

맞춤 학습 |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콘텐츠를 살펴봐요!

성취

성취 34%
선수학습 성취도: (몇)+(몇)=(십 몇), (십 몇)-(몇)=(몇)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기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세 수의 계산하기

선생님이 주신 미션별 성공률 △ 이어 배우기지난 주보다 향상됐어요

5.1(월) 5.2(화) 5.3(수) 5.4(목) 5.5(금)

참여도

AI에게 물어보기 

수행도 학습흥미

토론 참여하기

사전 찾기

다문화 번역기

학습 도구

Q
A

선생님께 질문하기
상담하기

디지털 교과서 예시(출처 : 교육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는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획일적인 교과서를 통한 커리큘럼을 넘어 학생 한명 한명에 맞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경험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상호작용 부족 : 전통적인 교과서는 주로 텍스트 중심의 정적인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에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이기반 교과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주로 

텍스트를 읽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학습하며, 실제로 콘텐츠를 탐구하거나 실험하는 기회는 거의 가지지 

못했다.

 �획일화된 커리큘럼 : 기존의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진도와 학습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웠다. 일부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울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업데이트의 어려움 : 종이 교과서의 경우 내용을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여러 번의 개정판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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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개인화된 학습 경험 : 생성형 AI는 각 학생의 학습 스타일과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각 학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관심사와 요구에 

맞게 커리큘럼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예를 들어 스쿨PT를 활용해 수학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에듀테크 기업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의 솔루션은 학생의 문제 풀이 상황을 즉각 확인하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추가할 수 있다. 심화학습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를 낼 수 있다. 

각 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을 도식화해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눈에 보이도록 구성한 것도 

인상적이다.

 �다양한 맞춤형 데이터 분석 :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 경험을 공유하며 학습에 흥미를 가지기 쉽다. 또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과정을 

더욱 유의미하게 개선한다.

출처 : 엘리스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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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내 영어교육 업체 엘리스 그룹이 제작한 영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업을 완수할 가능성을 그래프로 나타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단어·문장 등 영어의 학습 영역별 성취도를 분석해 자연어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등을 갖췄다. 학생별 데이터를 관리해 학생별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AI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학습을 제공한다.

4. 주의 사항

 �사용자 편의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효과적인 구성과 학습 경험 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와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의 활용법과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생성형 AI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는 다수의 학생이 이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민감정보 마스킹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써 전통적인 교과서보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환각현상을 

방지하고 생성형 AI의 활용법과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UI/UX 개선을 통한 고도화가 

중요하다.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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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학습 콘텐츠 제작

1. 개요

생성형AI의 출현과 함께 교육업계의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에듀테크 보고서 ‘초개인화 학습의 

혁명이 시작된다’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교육업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콘텐츠 및 커리큘럼 제작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생성형 AI는 맞춤형 

콘텐츠 생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습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획일화된 교육 콘텐츠 : 기존 교육 방식은 대부분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속도로 학습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습자들의 수준, 흥미, 

학습 속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화된 접근은 학습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식은 학습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 주로 획일화된 시험이나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력 등과 같은 중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

 �한정적인 교사 및 강사 자원 : 한정된 교사 및 강사 자원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0.7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사 1명당 담당 학생 수가 많으면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습 능력 발달에 따른 차별화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출처 : PWC삼일회계법인

그림 1. 글로벌 교육 시장 규모 전망 (공교육+사교육)

그림 2. 2030년 글로벌 교육 지출 전망 (공교육+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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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loniQ, Morgan Stanley, 삼일PwC경영연구원 

그래프상 수치들은 반올림된 수치들로, 비율의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HoloniQ, Goldman Sachs, GSV, IBIS Capital, Citi,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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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 선생님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다양화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교과서(텍스트)를 가지고도 템플릿에 

따라 이미지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시험 문제와 테스트 방법을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의 예로는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넷츠프리의 ‘비토미 AI’가 

있다. 비토미 AI는 플랫폼에 수업 자료용 파일만 간단히 등록하면 콘텐츠, 교안, 활동지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출처 : 넷츠프리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각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습할 수 있다.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예에는 페나렙스의 ‘딥레쥬메’가 있다. 딥레쥬메는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컨설팅 플랫폼으로, 한국형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해 사용자에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부족한 부분과 

맞춤법 등 다양한 요소를 코칭해 준다.

출처 : 페나렙스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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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이슈 : 생성형 AI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려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AI가 

웹에서 학습한 콘텐츠 대부분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 사용 시 AI가 만든 저작물은 AI로 제작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한계와 선생님의 역할 : 선생님의 역할 또한 변화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에 선생님은 학습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각현상(hallucination)에 의해 학습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맞춤형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의 전망은 매우 밝아 보인다. 생성형 AI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생성형 AI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이슈는 항상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 

생성형 AI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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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_영어 교육

1. 개요

방대한 양의 영어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어민 같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사용자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내 영어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스토어·구글플레이 통합 매출 1위를 달성한 

‘스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 스픽

공교육 부문 역시 생성형 AI를 외국어 학습에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함께 기획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AI펭톡’은 2021년 출시되어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영어 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이것이 영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 테크니컬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Gemini 등 주요생성형 AI의 언어 구사능력을 결정짓는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중 영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영어 문장 인식 및 생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만큼 생성형 AI는 영어 교육 및 학습에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메리트와 도입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자.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막대한 사교육비 :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학급 담임 및 방과 

후 학교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6,000억 원이고 1인당 월평균 27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목별 사교육비 비중을 보면 영어의 

비중이 전체 사교육비의 4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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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되지 않는 영어 회화 실력 : 문제는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영어 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스스로의 영어 

실력이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회화에 대한 부족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족한 회화 실력으로 인해 외국인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영어 울렁증’을 느낀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50.6%)에 다다랐다.

 �획일화된 영어 교육 : 입시 위주의 한국 영어 교육은 획일화된 교과 과정과 평가 기준을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하며 학생 개개인의 배경과 환경에 따른 다양한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한나 (2019)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영어 학습 배경을 갖는 학생들의 실력을 

동일한 척도로 반드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교육의 혁신

 �맞춤형 영어 회화 튜터 : 저렴한 가격에 비해 효과적인 

수업 방식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교육 

서비스의 또다른 메리트이다. 메타버디는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는 전화영어와 달리 시·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전화영어의 단점으로 꼽히는 

원어민 전문성과 한국어 이해도 이슈도 해결했다. 

메타버디는 회원 가입시 회원의 취미와 직업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입력한 정보에 맞추어 

가입하고 나면 3명의 친구가 생기게 되고, 사용자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영어로 하게 

된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고 문법이나 표현이 틀리면 바로 수정해주고, 

어색한 부분은 원어민 수준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맞춤형 대화형 AI : 생성형 AI의 장점 중 하나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성형 AI와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영어 발화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구축 사례도 눈에 띈다. 데이터 기반 AI 튜터로서 개인별 레벨 

맞춤형 능동적 영어학습이 가능한 생성형 AI기술을 이용한 로라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 수출한 

영어독서클럽(ORC)을 수년간 이용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어 발음 60만여 시간의 빅 데이터를 학습했다. 

또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의 영어교실 어린이들의 영어 발음 데이터를 추출해 개인별 

발음 교정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출처 : 메타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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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교육적 목표와 부합하는 콘텐츠 제공 :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교육 서비스가 교육적 목표와 부합하는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부적절한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학습 수준과 관심사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교육의 혁신은 교육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교육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교육 

방식에 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교육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제공한다. 이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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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_처방 및 디지털 치료제

1. 개요

생성형 AI 및 초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Statia에 따르면 AI 의료 및 헬스케어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1년 11억 달러(약 13조 원)에서 

연평균 46.2 %로 가파르게 성장해 2030년경에는 187억 달러(약 250조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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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tia

이처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가속화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처방 및 디지털 치료제 분야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상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 AI 기술의 도입이 쉽지 

않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잡하고도 많은 양의 의료 데이터세트가 

생성형 AI와 결합하면서 질병 진단 및 분석에 있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처방 및 디지털 치료제 분야의 생성형 AI 도입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며 국내에서도 약국용 

생성형 AI 서비스가 개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약국 의약품 결제시스템 기업 

크레소티(대표 박경애)는 인공지능기업 플루닛과 약국 AI상담센터 구축 외 인공지능 기반 혁신IT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약물 알러지 부작용 : 의사 및 약사의 처방오류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동안 오처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특정 알러지를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처방된 경우 환자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진료 

기록을 직접 검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적 오류(human error)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헬스케어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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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중증피부이상반응 컨소시엄은 국내 34개의 3차 병원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중증피부이상반응 환자 745명에 대한 원인 약물과 

경과 등을 분석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률은 6.6%였으며, 사망의 90%가 2개월 이내 

발생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 등 초기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했다.

 �약물 및 음식 상호 작용 오류 : 의사가 실수로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음식과 상호 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약물 및 음식 

상호작용에 의한 사례는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는데, 의학 전문지 약사공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 150만 건, 입원환자에게서는 매년 38만~45만 건의 예방 가능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 및 음식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할 뚜렷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약물 및 음식 상호작용은 의사가 환자의 전체적인 의료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의사와 약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약물 용량 오류 : 약사 전문 집단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처방 오류 사례 163건을 분석한 결과, 

용법·용량이 3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준모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처방오류 

사례를 163건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용법·용량이 잘못된 처방이 56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한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해야 하는 팜비어정(Famciclovir, 팜시클로비르 750mg)을 1일 3회 복용으로 처방하는 

등의 오류였다.

이처럼 잘못된 용량의 약을 처방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의사가 환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용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약물 용량 오류는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용량으로 인한 치료 효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오류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3. 생성형 AI 활용 방안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 의사 및 약사의 처방검토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도입을 통해 약사 인력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도 처방 오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처방 의사결정 과정에서 CDSS는 

단순히 중복처방이나 용량의 문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단, 알레르기 정보, 검사 결과를 통한 신기능 상태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신문에 따르면 해외에는 많은 약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고 CDSS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CDSS 시스템을 상품화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의사 및 약사들은 생성형 AI에 기반한 CDSS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 개인화된 처방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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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부작용 예측 :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작용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면 인적 오류(human error)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팀은 약물 처리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DeSIDE-DDI’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냈다. 약물 개발 단계에 

있는 다양한 화합물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약물 처리 유전자 발현 데이터 생성 모델과 이를 사용해 약물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모델을 고안해 낸 것이다.

 �개인 맞춤형 암 치료 및 처방 :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약물 부작용 예측 모델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환자의 의료 기록, 질병 이력, 약물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처방을 제공하거나 환자의 

다양한 약물 간의 부작용 및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안전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BBC에 따르면 사내 전문가가 환자의 혈액 샘플에서 뇌세포를 생성하고 여러 항우울제에 노출시켜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 세포 변화를 기록한 뒤, AI 시스템이 해당 정보를 환자의 병력 및 

유전자 정보와 함께 처리해 의사가 처방할 최적의 약물과 복용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4. 주의 사항

 �환각현상 방지 : 처방 및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에는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결과를 생성해내는 환각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각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벡터DB를 구축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생성형 AI 시뮬레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적 규제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 처방 및 디지털 치료제 분야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생성형 AI 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관련된 규제 및 허가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화된 처방 제공을 위해 

환자의 의료 기록 및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GDPR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데이터 보안 및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처방은 환자에게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특성과 상태에 맞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DSS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처방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약물 처방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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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healthcare

헬스케어_신약 개발

1. 개요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자원 집약적인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신약 후보 가운데 

후기 임상시험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100만 개 중 1개꼴이라고 한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백질 구조 예측 등은 인류의 난제로 여겨질 정도인데,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빨라도 10년이라는 막대한 

기간과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많은 후보 약물 중 개발 및 시판에 성공하는 경우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 확률도 희박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면서 신약 개발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분석 전문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츠(Coherent Market Insight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2023년 11.5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97억 2,000만 달러(약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40.1%

North America Latin America Europe Asia Pacific Middle East

Source: Coherent Market Insights 

Africa

출처 : Coherent Market Insights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신약 개발은 이전에는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LLM은 단순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의 영역을 넘어 

저분자(small Molecule) 및 단백질 구조 분석과 예측 등의 태스크에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 내는 것에 특화된 LLM의 강점이 약물 발견 및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긴 개발 주기와 매몰 비용 : 독일의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이 웹사이트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신약 후보 

물질 발견에서 신약 시판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2~15년,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 실패했을 경우 이처럼 막대한 비용은 모두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다. 이처럼 긴 신약 개발 

주기는 제약회사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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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실험의 낮은 정확도 : 동물 실험은 수십 년 전부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인체에 대한 독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동물 실험 모델에도 여전히 커다란 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사람의 

부작용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쥐, 토끼, 원숭이 등을 활용한 221건의 

동물실험을 리뷰한 결과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50%에 불과했다고 한다.

 �규제 준수와 윤리적 문제 :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연간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대체 방법을 찾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미국 뉴욕주에서 동물 시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미국 FDA는 앞으로 의약품 허가 받을 때 더 이상 동물실험 자료가 없어도 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는 동물 실험 대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생성형 AI를 통한 신약 개발 혁신

 �신약 개발 주기 단축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약물 후보물질의 설계 및 예측을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신약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인실리코의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를 위한 약물의 분자구조를 설계하여 비용을 10분의 1,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연구진은 해당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했는데, 당시 

인공지능이 이 약물을 설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6일에 불과했으며, 임상 2상 실험까지 걸린 시간은 

4년에 불과했다. 

 �동물 실험 대체 :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여 인체의 생리학적 반응을 모방하고 예측함으로써 동물 실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험의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동물대체시험연구센터의 토머스 하퉁(Thomas Hartung) 교수 연구진은 

화학물질 독성 관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동물실험 없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모형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독성 과학(Toxicological Sciences) >에 

발표했다. 

라자르(RASAR, Read-Across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로 불리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연구진은 특정 물질의 독성 예측을 컴퓨터로 시행한 결과와 실제 동물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에서 독성 예측의 정확도는 컴퓨터 예측에서 평균 87%로 나타났다. 기존의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도는 

81%에 머물렀으며, 동물실험 없이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약물 효능 및 부작용 예측 :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부작용을 

예측함으로써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의 효능 및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광주과학연구원(GIST) 연구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약물 처리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DeSIDE-DDI’ 모델을 개발했다. 약물 개발 단계에 있는 다양한 화합물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약물 처리 유전자 발현 데이터 생성 모델과 이를 사용해 약물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모델을 

고안한 것이다. 해당 모델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며 약물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유전자를 제시해 줄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원리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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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환각현상 방지 :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에도,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결과를 생성해 내는 환각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환각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벡터DB를 구축하고 

가설검증을 반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세희 LG AI 연구소 랩장은 AI 파마코리아(Pharma korea) 컨퍼런스 2023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많은 문서를 익히면서 문서 내 지식데이터 정보 및 구조와 어떤 물성 간의 관계들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가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평가를 거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 :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이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임상시험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 생성형 AI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신약 개발 분야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한데 바이오, 화학 등 전문분야는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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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준수 : 신약 개발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의료 및 제약 분야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식약청뿐만 아니라 미국 식약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규제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규제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해 ‘검생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기술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RAG 기술은 AI 모델과 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엔진을 만들어 LLM 

답변을 교차 검증해 결과물의 정교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개인이 

제공한 최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5. 향후전망

생성형 AI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신약 개발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신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약 개발에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가지는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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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_질병진단

1. 개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 진단이 잘못돼 매년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미국 

환자가 79만 5,00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암 오진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17년~’21년 

6월)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347건을 중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료를 받는 열 명 중 세 명이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치료로 병을 악화시킬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의사의 질병 진단을 보조를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는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진단 혁신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혀왔다. 그러나 낮은 진단 정확도 및 전문의들과의 의견 차이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진료 방식의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의료 진단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가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

 �낮은 진단 정확도 : 의료전문 월간신문 청년의사에 따르면 국내의 한 병원에서 대장암 환자 656명에 대해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를 적용한 결과 일치 비율이 4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마니팔 종합 암센터가 638건의 유방암 케이스를 평가한 결과 치료 권고에 있어 73%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전이성 유방암에서 일치율이 특히 낮게 나왔다고 보고했다.

 �진단 일관성 결여 :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은 일관된 진료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왓슨 포 온콜로지 사용 현황 및 일치율’ 연구에 따르면 치료 일치율이 

암 종별로 11~100%까지 차이가 나는 등 뒤죽박죽이었다고 한다. 13개 암종 암환자 435명의 의무기록을 

통해 임상의사와 왓슨 일치율을 살펴봤는데, 질병의 진행 상황과 암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성능을 보인 

것이다.

 �문맥파악 및 이해능력 부족 :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진단은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파악 및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해외의 조사결과 왓슨 포 온콜로지는 특히 의무기록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이는 왓슨 포 온콜로지를 진료에 활용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질병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질병진단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해하며, 문맥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의료 진단 분야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관되고 높은 진단 정확도 : 생성형 AI는 기존 온콜로지 시스템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일관된 진단 결과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는 탁월한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통해 시스템 내에서 학습 루프를 형성하며, 의료 전문가가 모델의 추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진단 정확도를 달성하고 일관된 진단 결과를 보장한다.

헬스케어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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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 : 많은 질병에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 종종 수십 가지의 치료법이 있으며, 

임상시험에서 조사 중인 추가적인 수십 가지의 치료 옵션이 있다. 한 의료 전문지의 논문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진단 기법에서는 단어와 구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화된 진단은 환자의 특정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환자의 설명을 기반으로 관련된 임상시험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가 개별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연어로 된 모든 임상시험 요약을 인코딩하여 벡터 DB에 추가한다. 그런 

다음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시험 요약을 추출하여 맥락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화된 진단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환자 설명에 “최초 재발 GBM”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시맨틱 

검색은 재발성 GBM에 대한 치료 및 임상시험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의료 전문가의 개입 :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의료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진료에 활용할 의료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각현상 방지 : 질병 진단 분야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결과를 

생성해 내는 환각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각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벡터DB를 구축하고 의사 피드백을 

통한 가설검증을 반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델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 제어, 및 GDPR 및 HIPAA와 같은 규정 및 규제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5. 전망

질병진단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의료 기관과 의사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진단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환각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방지하고 생성형 AI를 어디까지나 의료 전문가의 보조적 수단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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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_조기진단

1. 개요

임상 및 환자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방진단(predictive diagnosis)이 의료 영역에서 

각광받는 분야로 떠 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AI를 활용한 의료 진단 시장은 약 13억 달러(1.8조 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CAGR 기준 23.2%로 매년 성장하여 2028년경에는 약 37억 달러(5.2조 원)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

0.8

3.7

2023 2028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Latin America Middle-East Africa

23.2%

The global AI in medical
diagnostics market is
expected to be worth USD 3.7
billion by 2028, growing at a
CAGR of 23.2% during the
forecast period.
  

23.2%

  

CAGR OF

  
1.3

Global AI in medical diagnostics Market Trend

AI IN MEDICAL DIAGNOSTIC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8 (USD BN)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가 질병진단 분야에 적용되면서 조기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 내는 것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통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 혹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측하는 것에 

생성형 AI는 환자의 의료 기록, 유전자 정보, 생활 양식 등을 고려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을 예측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기존 의료진단 방식의 한계점

 �치료 기회의 손실 :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으면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치료 기회의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의 경우 조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분류되는 위암의 경우, 전체 5년 생존율이 67% 정도인데 조기에 발견된 

위암의 경우, 적절한 치료가 뒷받침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국내 4-50대 사망 

원인 1위로 분류되는 간암의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1기는 52%, 2기는 36%로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3~4기로 진행되면 각 15%, 6%대로 5년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부족한 의료전문 인력 : 기존의 의료시스템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전문 매체 

청년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의 징후로 응급환자 구급차 대기 중 사망, 공공병원과 지역 병원에서 

의사에게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채용 어려움, 소아청소년과 폐업 선언, 전문과별 의사 소득 격차, 의료자원 

수도권 집중화, 의사 수 부족,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 등을 꼽았다.

헬스케어 healthcare



90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조기진단

 �이미지 기반 피부암 조기진단 모델 : 기존의 이미지 처리(Image Processing) 기법에 생성형 AI 기술을 더해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암 조기진단을 진행하는 

사 례 가  있 다 .  피 부 암  조 기 진 단  모 델 을 

라이프시맨틱스는 피부암을 빠르고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AI SW를 개발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를 사용자가 

저장하면, AI 알고리즘과 이미지 분석으로 

피부암 가능성을 분석한다. 의료진의 빠른 

판단을 도와 피부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는다.

피부암은 조기 발견 시 회복 가능성이 큰 암 

중 하나다. 치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악성 

흑색종도 조기에 진단 시 5년 후 생존율이 

무려 95%에 달하며, 완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부암은 일반적인 점이나 반점과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아 병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라이프시맨틱스의 피부암 조기진단 의료AI 솔루션은 고가의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한다. 의료AI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고령화와 자외선 노출로 피부암 발병 위험이 

크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암 진단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혈 기반 암 조기발견 모델 : 생성형 AI를 활용해 채혈 데이터를 분석해 암을 조기진단 하는 솔루션도 

등장했다. GC지놈은 AI  기반 액체생검 

기술로 암 6종의 조기 발견과 선별이 가능한 

‘아이캔서치’ 검사를 개발했다. 이 검사는 

한 번의 채혈만으로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담도암, 식도암, 난소암 등 6종의 존재 

가능성 및 암종을 예측하고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스크리닝이다. 이 6종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높은 암종과 함께 기존에 

적절한 조기 진단 방법이 없어 조기암 검진이 

필요한 암종을 위주로 조기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캔서치는 GC지놈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혈관 속을 떠다니는 세포 유리 

DNA 중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순환종양 

DNA(ctDNA·circulating tumor DNA)를 

추출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한다.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암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출처 : 라이프시맨틱스

복제수 변이 패턴 정량화

Deep learning (CNN)

i-score

암유전자 특이적 복제수 변이
패턴 분석 ③

Fragment End Motif

암유전자 특이적 cfDNA 조각
말단 정보 & 크기 패턴 ①

cfDNA 크기 & 말단 정보

Deep learning (CNN)

Regional Mutation
Density model

암유전자 특이적 변이 빈도 
및 패턴 ②

변이 발생 패턴 정보

Deep learning (MLP)

각 지표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분석

출처 : 아이캔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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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조기진단에 활용할 때에는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사용 

권한 관리 등의 보안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모델의 신뢰성 검증 : 생성형 AI가 예방 진단에 활용될 때는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차 검증, 외부 전문가의 평가, 품질 보증 절차 등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진단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예방 진단은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중심의 의료 접근법이 강화되며,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예방 전략과 진료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 및 모델 신뢰성 

검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케어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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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_원격의료

1. 개요

코로나19 팬더믹 당시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많은 병원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원격의료 앱 서비스업체인 메디히어, ‘굿닥’을 운영하는 케어랩스와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에 따르면 

기업별로 누적 이용자 수가 최대 7,000명을 넘어서고, 150여 명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일평균 최대 200여 명이 

진료를 받는 등 서비스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환자 분류가 가능해 입원을 

제한하면서 방역이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기존의 원격의료는 낮은 정확도와 제한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또한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이나 고가의 장비 도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대 의료 분야에서 생성형AI의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의료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의 도입이 이러한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보완 및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초거대언어모델(LLM)기반 챗봇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 가벼운 증상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진단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호작용 부족 : 기존의 원격의료는 시스템은 의사와의 상호작용이라는 환자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딜로이트 헬스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의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해서 확연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의료를 경험한 환자 중 30%는 “대면으로 만나는 주치의만큼 진료의 질이 좋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했으며, 가상의료 경험자 중 27%는 앞으로 원격진료(비대진료)를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의료진과 소통이 적었다’를 꼽았다.

 �부정확하고 한정적인 답변 : 상호작용 부족에 대한 불안은 부정확하고 한정적인 답변과 큰 연관성이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챗봇의 답변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경우 그 여파가 매우 클 

수 있는데, 비교적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의료용 챗봇은 환자의 특수한 의료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은 임상의 답변 일치율도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예를 들어 기존 원격의료에 활용되어 왔던 챗봇인 ‘플랜팜(Flan-PaLM)’이라는 기존 최고 

성능의 의료용 언어모델의 경우 응답의 61.9%만이 임상의가 제공한 답변과 일치했다고 한다.

3. 초거대언어모델(LLM)이 바꾸어 놓을 원격의료

 �개인 맞춤형 진단 : 획일화된 진단 결과는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증상에도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종종 수십 가지의 치료법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로 

임상시험중인 안건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의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통해 개인화된 진단은 환자의 특정 상황 및 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의료 특화 생성형 AI와 관련된 한 논문에 따르면 단어와 구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을 활용할 수 있다.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환자의 설명을 기반으로 관련된 

임상시험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가 개별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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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업데이트 및 피드백 : 생성형 AI는 새로운 의료 지식이나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계열사 HARMAN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헬스GPT는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는 임상 결정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 의료 전문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정확도 및 신뢰성 강화 : 의료용 초거대언어모델(LLM)은 대량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원격의료의 신뢰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작년 구글과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의료용 

초거대언어모델(LLM) 메드팜(MedPaLM)은 의사와 비교해도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메드팜은 특히 ‘플랜팜(Flan-PaLM)’이라는 기존 최고 성능의 의료용 LLM에 비해 성능이 매우 뛰어난데, 

플랜팜 응답의 61.9%만이 임상의가 제공한 답변과 일치했지만 메드팜은 92.6%가 임상의의 답변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메드팜 답변의 5.8%만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임상의가 생성한 답변의 6.5% 및 플랜팜 답변의 29.7%와 비교된다. 이것은 메드팜의 

응답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설명 가능성 및 책임소재 : 원격의료에서 생성형 AI가 내린 결정이나 진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 준수 : 의료 분야는 적용되는 법과 규제의 종류가 많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므로, 생성형 AI 

시스템이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 제어, 및 GDPR 및 HIPAA와 같은 규정 및 규제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5. 전망

초거대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생성형 AI의 원격의료 분야 적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LLM을 활용한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환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의 진단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기술의 도입에는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이며, 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94

제조_예지보전

1. 개요

제조업계의 오랜 과제는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제품의 결함은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활용한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기술은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계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산성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Rease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6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였던 세계 예지보전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약 24.4%씩 성장하여 약 

32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Predictive Maintenance Market

RESEARCH AND MARKETS
THE WORLD’S LARGEST MARKET RESEARCH STORE 

Market forecast to grow at CAGR of 24.4%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 /reports/4805694

USD 5.6 Billion

USD 32 Billion

2022 2030

그러나 예지보전은 결과값에 다양한 요소와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기존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즘만으로는 그 복잡성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적용한 많은 기존의 

예지보전 솔루션의 정확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 : 예지보전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센서 데이터, 기계 상태 정보 및 유지 보수 이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머신러닝 모델은 방대한 양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어려움 : 전통적인 유지보수 전략과는 달리 예지보전은 잠재적인 고장 징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머신러닝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공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적시에 반영하여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웠다.

제조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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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예지보전 (Solutions)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예지보전 : 센서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공정 데이터를 생성형 AI와 

결합하여 실시간 예지보전 기술을 구현해 낸 사례가 있다. 국내의 스타트업 젠틀에너지에서 개발한 무전원 

무선 센서는 설비의 전선에 클립으로 간단히 연결하면 공장 설비의 가동 정보를 2초마다 생성한다. IoT 센서 

게이트웨이가 각 센서의 데이터를 모아 1차 필터링해 의미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한다. 

Gateway

웹서비스로 경영지표 제공

센서테이터 생성 디지털 신호화 클라우드 전송 머신러닝 분석

출처 : 젠틀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경영지표를 포함한 운영보고서를 생성해 주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공장 설비의 현황을 

볼 수 있다. 전체 기기 가동 현황과 일별 기기평균 가동률, 작업자 현황, 당일의 생산 가능 수량 등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예지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자연어 기반 예지보전 : AI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어 기반 예지보전 방식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마키나락스는 자사 플랫폼 런웨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제조업 

지능화를 가속하고 있다. 마키나락스는 런웨이에 탑재된 제조 특화 AI 모델을 LLM과 접목해 AI와 현장 

작업자와의 갭을 줄여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이상 신호를 머신러닝 코드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업자가 “왜 이상이 발생했어?”라고 

물어보면 AI가 “베어링 결함에서 나온 고장입니다”라고 원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대화형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예지보전에 접목하면 인공지능 배경지식이 없는 기계공학자나 기술자들도 

쉽게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96

4. 주의 사항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예지보전 시스템은 정확한 예측을 위해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잘못된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지보전 시스템은 복잡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델의 이해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 및 리소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예지보전 시스템의 구축은 초기에 상당한 투자와 리소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초기 투자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재원을 확보하여 매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예지보전 시스템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더욱 발전할 것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모델과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예측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예지보전 시스템은 기존 예지보전 시스템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프로젝트인 만큼 초기 투자 리소스 

대비 이익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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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_AIoT

1. 개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개인과 기업의 가전 및 자동차 등 제품 사용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 사용자별 제품 사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 패턴과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은 초개인화 시대에 제조업에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삶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펌 마켓앤마켓은 보고서에서 

2024년 전 세계 IoT 솔루션과 서비스 시장 규모를 약 2,789억 달러(약 370조 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2

3.7

2023 2027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Middle-East Africa

37.7%

The global AIoT platforms
market is expected to be
worth USD 24.9 billion by
2027, growing at a CAGR of
37.7% during the forecast
period.
  

37.7%

  

CAGR OF

  

AIoT PLATFORM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8 (USD BN)

5.0

Attractive Opportunities in the AIot Platforms Market

24.9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전제품 등 디바이스가 

센서를 통해 연결된 기존의 IoT와 결합하고 있다. 이제 IoT는 단순히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AIoT(AI Internet of 

Things)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보안 문제와 신뢰성의 부족 : 현재 시장에서는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IoT 기기를 판매하는 신뢰할 만한 

공급업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로서는 부적절한 IoT 보안으로 유발되는 손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사이버보안 업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으며, IoT 시장의 분할된 

특성은 이런 문제를 악화시킨다. 기업 IoT 애널리틱스(IoT Analytics)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3%를 넘는 

단일 공급업체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상호운용성과 가시성 확보는 IoT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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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 기존의 IoT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다. IoT 시스템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처리 및 저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추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기술의 한계로 이러한 기술의 

구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AIoT

생성형 AI 기반 온디바이스 서비스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고도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oT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의 삼성전자는 모든 디바이스에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고객에게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가 펼쳐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폴더블, 액세서리, XR 등 

갤럭시 전 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스크린 경험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화질·음질 고도화, 한 차원 높은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등을 전개해 나가며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통해 일반 가전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000동 000호

SmartThings

엘레베이터
대기중

일괄스위치
꺼짐

가스밸브 난방

삼성 스마트 아파트

거실

주방

가전 & IoT 통합관리

세대 기기 통합관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등

엘리베이터, 난방, 가스, 조명등

세대 서비스

단지 커뮤니티 서비스

에너지사용량, 차량정보등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등

출처 : 삼성전자

한 발 나아가 삼성전자는 전사적 AI 역량을 고도화해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홈·모바일·오피스를 망라한 삼성의 다양한 디바이스는 많이 연결하고 자주 사용할수록 더욱 

똑똑해지고 고객을 잘 이해해 더 큰 가치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는 

갤럭시폰이 리모콘이 되어 모든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하고 스마트 가전 및 IoT 솔루션을 통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기기 사용 패턴 및 알림을 통해 가족의 응급 상황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기 안의 AI로 

절약과 절전 모드를 최적화해 최대 2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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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보안 강화 : 생성형 AI에 기반한 AIoT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보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성형 AI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해킹이나 무단 접근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생성형 AI 기반 AIoT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공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구축과 운영 : AIo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와 모델의 디바이스들이 상호 연동되어 동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호환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을 선택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의 연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AIoT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AIoT 기술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화, 효율성,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AIoT 시스템은 

더욱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와 운영상에 있어서 보안을 강화하는 요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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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_공급사슬관리

1.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있어 공급사슬관리(SCM) 전략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공급망 관리 시장 규모는 257.4억 달러(약 34.5조 원)였으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10.9%로 예상되어 2032년에는 약 721억 

달러(약 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SUPPLY CHAIN MANAGEMENT MARKET SIZE, 2022 T0 2032 (USD BILLION)

0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Source: www.precedenceresearch.com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002032

PRECEDENCE
RESEARCH

$ 25.74
$ 28.42 $ 31.4

$ 34.73
$ 38.45

$ 42.6
$ 47.24

$ 52.44

$ 58.26

$ 64.78

$ 72.1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통계적 알고리즘 방식 및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계획의 

최적화를 시도하는 등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꾸준한 공급사슬관리 효율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사슬관리 데이터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량 조절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급사슬관리는 한계에 봉착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는 기존의 공급사슬망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다량의 데이터 처리와 패턴화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존 공급사슬관리(SCM)의 한계점

 �문맥 이해의 한계 : 공급사슬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늘어나고 특성은 복잡화되고있다. 특히 자연어 

기반의 텍스트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통계적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공급망을 

관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류 기술 전문업체 LoTIS는 기존의 기술 분야와 특허 출원 추세와 같은 

단편적인 수치지표(numeric data)로 대상이 되는 물류 기술의 흐름과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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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수요 예측의 어려움 : 기존 공급사슬관리는 일정한 주기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특히 식품 공급망 분야에서는 필요에 따라 

주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대 패키징 업체인 앰코(Amcor)에 따르면 제조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과제는 정확한 예측과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게토레이를 더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병에 대한 수요가 10~15% 급증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제품도 마찬가지다. 바다에 갑자기 생선이 많아지면 몇 톤의 생선을 추가로 수용하기 

위한 패키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예측하려고 노력하지만, 고객의 요구를 항상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복잡성 증대에 따른 어려움 : 공급망이 글로벌화되고 제조업체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의 관리가 어려워졌다. 다양한 지역과 파트너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Decipher)’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고관리 유닛을 가리키는 SKU(Stock Keeping Unit, 상품재고 관리 단위)의 숫자는 80년대 

15,000여 개였던 것이 현재는 50,000개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하나의 제품 생산에도 다양한 

국가의 원자재와 노동력이 투입되는 만큼 공급망 관리를 위한 분석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Global Food Supply

40,990 Food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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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급사슬관리(SCM) 혁신

 �문맥 파악을 통한 비정형 데이터 활용 : 문맥파악 및 이해에 특화된 생성형 AI는 기존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물류 기술 전문업체 LoTIS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 분야와 특허 출원 추세와 

같은 단편적인 수치지표(numeric data)로 대상이 되는 물류 기술의 흐름과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대상이 되는 기술의 Description을 바탕으로 Context 기반의 유사 

기술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Semantic(의미론) + Technology(기술) 기반의 

더욱 명확한 물류 기술 분야의 트렌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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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사슬 자동화 : 생성형 AI는 뛰어난 문맥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공급사슬 관리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다. 도미닉 메츠거 SAP 디지털공급망클라우드 개발 총괄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물류 및 운송 분야에서 수동으로 처리하던 작업을 생성형AI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인바운드 

물류(원자재, 부품 등을 싣고 공장이나 창고로 전달하는 경우)에서 트럭에 실은 화물을 창고로 하역할 때 

대부분의 기업이 적재 목록을 수동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SAP 고객사인 이 자동차 기업은 생성형AI를 

도입해 인보이스(청구서)에 적힌 내용과 시스템이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실시간 수요 예측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패턴인식에 특화된 생성형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패키징 업체 앰코(Amcor)는 고객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 대한 

예측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인 ‘EazyML’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ERP의 3년 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동 패턴을 찾기 위해 이 도구를 학습시켰는데, 이 시스템은 변화의 범주와 다양한 종류의 변화와 

연관된 이벤트를 찾아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계절적 변동과 2가지 이상의 변화 유형이 함께 발생하는지 

또는 상호 배타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4. 주의 사항

 �인프라 및 리소스: 생성형 AI를 활용한 SCM에는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큰 규모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델의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가 역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델 해석 가능성 : 생성형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로서 내부 동작이 

해석하기 어렵다. 생산 공정 과정에서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거나 

모델 자체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거대한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전망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급사슬관리(SCM)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더욱 정교한 예측과 최적화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과 자동화, 자율화의 증가가 기업의 공급망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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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_이상치 탐지

1. 개요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는 제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이상치를 식별함으로써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의 센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공정 및 생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생성형 AI가 각광받으며 기존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데이터에서 특이한 이벤트나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생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서 제조업 전반에 걸친 도입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계에서는 

디퓨전(Diffusion) 공정 설비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비의 이상을 탐지하는 연구 사례가 있으며, 

동제련 공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기 위해 이미지 영상을 촬영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별하기도 한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한계 :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 많은 부분은 시계열(Time Series) 데이터이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통계적, 예측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여러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고려대학교 DMQA(Data Mining & Quality Analytics) 연구진에 

따르면 하지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호 연결된 장치가 증가하고 데이터의 복잡도도 증가하면서, 이상치 

식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탐지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Autoencoder 기반의 딥러닝 모델들이나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과 같은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정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방식 역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주어진 학습 데이터 

셋에 정상 샘플과 비정상 샘플의 라벨링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이상치탐지(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이라 부른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방법 대비 정확도가 높은 특징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요구로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지만, 모델 학습을 위해 비정상 샘플을 다양하게 보유할수록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정상 샘플보다 비정상 샘플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Class-

Imbalance(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손실 함수(Loss function) 재설계, 배치 샘플링(Batch Sampling)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모델에 따른 정확도 편차 : 기존의 이상 탐지 솔루션 대부분은 중요한 이상 징후와 중요하지 않은 이상 

징후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비지도학습 모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정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AutoEncoder나 생성형 적대 신경망(GAN)은 정상 작동 범위가 복잡할 경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제조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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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활용 : 생성형 AI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IoT 기반의 센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같이 대규모 및 복잡한 데이터셋 분석에 

유용하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이상을 

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딥러닝 기반 항공안전 이상치 탐지 기술 동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항공기 시스템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반지도 이상 탐지(Semi-Supervised Anomaly Detection) 모델이 비행 중 이상 징후 점수가 높아질 

때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델은 유럽 최신 항공기의 냉각 시스템에서 

나온 대량의 실제 센서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모델이 산출한 이상 징후 점수로부터 상태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데이터 생성 및 시뮬레이션 : 생성형 AI는 매우 적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비정상 데이터 샘플을 

생성해 낼 수 있어 데이터 부족 및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nomalyGPT: Detecting 

Industrial Anomalies using Large Vision-Language Models 9라는 논문에서 저자들은 LVLM을 

사용하여 IAD 문제를 해결하고, LVLM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IAD 접근법인 AnomalyGPT를 제안했다. 

저자들은 비정상 데이터 이미지를 시뮬레이션하여 각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을 생성함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성공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AnomalyGPT는 수동 임계값 조정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이상 유무와 

이상이 있는 부위의 위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정상 사진으로 MVTec-AD 

데이터셋에서 86.1%의 정확도(accuracy), 94.1%의 이미지 수준 AUC, 95.3%의 픽셀 수준의 AUC를 

기록하는 최첨단(SotA)의 성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모델 해석 가능성 : 생성형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로서 내부 동작이 

해석하기 어렵다. 생산 공정 과정에서 이상치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 가능한 모델이 없다면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용 및 리소스 : 방대한 양의 매개변수(parameter)와 훈련 데이터로 미세조정(fine-tuning)이 필요한 

생성형 AI 모델은 기존의 다양한 이상치 탐지 모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데이터와 연산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며, 모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리소스도 고려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상치 탐지 기술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 AnomalyGPT 등 이상치 탐지 

분야의 생성형 AI는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상을 감지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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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_품질관리

1. 개요

품질관리(Quality Control)는 제품생산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장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규모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제품의 품질을 사람이 수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람에 의한 에러(Human Error) 등으로 인해 품질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및 효율성이 낮다는 심각한 한계점을 

노출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계의 AI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약 3.2억 달러(약 3조 9천억 원)이었던 제조업 AI 솔루션의 시장 규모는 매년 45.6%씩 성장하여 

2028년경에는 약 20억 달러(약 28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의 AI 솔루션은 막대한 구축 

비용에 비해 낮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이유로 생산라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외면 받아왔다.

2022 2023 2028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Row

45.6%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manufacturing market is expected to
be worth USD 20.8 billion by 2028,
growing at a CAGR of 45.6% during
the forecast period.
  

45.6%

  

CAG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ANUFACTURING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8 (USD BN)

3.2

20.8

출처 : Marketsandmarkets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는 기존 머신러닝 기반 품질관리 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소스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품 검사를 자동화하고 사전에 

빠르게 결함을 감지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혁신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세계적인 종합기계 제조업체 보쉬(Bosch)의 파일럿 공장에서는 이미 생산 일정 관리, 모니터링, 제어에 

AI를 사용하고 있다. 힐데스하임 공장에서는 이미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라인의 생산량을 늘리는 

동안 사이클 타임을 15% 단축했다고 한다.

제조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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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QC) 방식의 한계점

 �규칙 기반(rule-based) 검사의 한계점과 휴먼에러 : 제조업체는 기존에 품질관리를 위해 규칙 기반 

검사(rule-based inspection)을 활용해 왔지만, 확인이 쉽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작업 검사를 

진행해 왔다. 수작업 검사는 공정 단계 변경과 정기적인 재교육이 수반되는데, 최근 인건비 증가로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종합기계업체 보쉬(Bosch)의 포이어바흐 공장은 이전에 연료 분사 부품을 수작업으로 

검사했다. 제품의 특성과 복잡성, 생산 라인 구조의 차이로 인해 룰 기반 검사나 AI 지원 광학 검사가 

불가능했다. 또한 코그넥스코리아에 따르면 작업자가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자동화 솔루션보다 품질검사 

결과가 우수할 수 있음에도, 사람이 15~20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머신러닝 기반 검사에서 불량품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품질관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방식은 클래스에 따라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기반 모델은 학습을 위해 불량품 샘플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유할수록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정상 샘플보다 비정상 샘플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Class-Imbalance(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품질관련 데이터 처리 : 품질관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고난도의 

작업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생산품의 결과값 뿐 아니라 센서 데이터, 기계 상태 정보 및 유지 보수 이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정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데,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이러한 작업이 어려웠다. 

3. 생성형 AI와 품질관리(QC) 혁신

 �다양한 조건에 대한 적응 학습 : 제조 환경은 조명 변화, 다양한 제품 형태, 다양한 표면 질감 등 생성형 

AI 기반 모델은 적응 학습을 통해 다양하며 광범위한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학습함으로써 모델은 이해를 

일반화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에도 견고한 성능을 유지한다. 

앞서 살펴본 보쉬(Bosch)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품의 변형과 오류 패턴을 인식하고 생산 공정의 

다양한 배열과 순서를 고려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보쉬 연구팀이 개발한 기초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이 솔루션은 보쉬 제조망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부터 공급되는데, 종합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모델을 개선하고 현장 적용에 맞게 맞춤 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AI는 부품을 

독립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육안 검사관에게 사례를 제출하게 된다. 

 �실시간 검사에 따른 효율 개선 : 제조업에서 빠른 생산 라인을 갖춘 분야의 경우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실시간 비전 검사는 필수적인 요소다. 딥러닝 기술은 이미지 분석 속도가 빨라 결함 제품을 즉시 파악하고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량품이 생산 라인을 더 따라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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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모델의 신뢰성 및 안정성 검증 : 품질관리는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모델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조업 환경에서는 모델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델 해석 가능성 향상 및 모니터링 : 생성형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로서 내부 동작이 해석하기 어렵다. 생산 공정 과정에서 품질관리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거나 모델 자체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거대한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은 제조업에서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기반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품질관리를 

혁신할 수 있다.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한 모델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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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_법률상담

1. 개요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와 고가의 변호사 상담비용은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 법률 상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Q&A 및 규칙기반 

챗봇(rule-based chatbot) 등 다양한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의 시도가 있어왔지만, 낮은 정확도와 한정된 

답변으로 인해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왔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속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을 생성해 내는 태스크에 특화된 생성형 AI는 법률 자문을 

원하는 고객에게 유의미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을 만드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년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리걸테크 스타트업 넥서스AI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 

‘AI대륙아주’는 출시 하루 만에 1000명 이상이 접속해 수천 회의 질의응답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로앤굿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법률 챗봇 서비스가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양한 기술을 통한 차별화 움직임도 눈에 

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58개에 달하는 분야별 사건 쟁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법률 전용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소송 각 분야별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어떻게 기존 법률 상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법률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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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법률 상담 서비스의 한계

 �막대한 비용 부담 :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법률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홀로 변론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이 70%이상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 68.2%로 압도적인 응답 수를 기록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용이 부담되어 법률 서비스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 IT 도입
ㆍ법률 서비스 IT 도입 필요성 ㆍ법률 서비스 IT 도입 필요 이유

잘 모르겠다
8.8 %

필요하지 않다
14.8 %

필요하다
76.4 %

편리성 제고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접근성 제고

법률정보 알권리 보장

서비스 가격 인하

시장성장 및 기술발전

기타

27.9%

25.3%

21.6%

13.7%

6.5%

3.4%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기관 : 리얼미터 / 기간 : 2021년 5월 6일~9일 /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

출처 : Platum

 �부정확한 기존 규칙 기반 챗봇 : 일부 기업과 법조인들은 이러한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챗봇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한정된 내용 안에서만 답변하는 기존의 규칙 기반(rule-based) 

챗봇과 Q&A 형태의 챗봇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챗봇은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용자들은 종종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률 상담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AI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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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챗봇

 �RAG 기반 고성능 챗봇 : 검색증강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와 같은 기법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 소스에 기반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AI 법률 Q&A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는 대형 법무법인의 검증된 다양한 

법률 사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나아가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PEFT(파라미터 효율적 미세 조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RAG(검색 증강 생성)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답변의 완성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RAG기술을 활용한 독자모델 개발

변호사 질문

정확한
답변 생성

리걸 DB

법령, 정책,
가이드라인

판례, 해석례,
결정사례

상담사례,
질의응답

출처 : 로앤굿

 �법률 문서 전문 LLM :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무장한 법률 전문 AI 역시 소송 당사자의 법률 상담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법률 생성 AI 렉시스는 법률 챗봇의 다양한 법률 문서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문 초거대언어모델(LLM)이다. 렉시스+AI는 법률 자료 내 핵심 주제, 주요 개념을 식별해 압축 형태로 

제시하는데, 렉시스 설명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은 수천수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준다. 

사용자는 검토에 필요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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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시 주의 사항

 �환각현상(hallucination) : 비록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RAG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환각현상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지만, 환각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환각현상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렉시스(Lexis)의 관계자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법률문제 답변에서 ‘환각 현상’(hallucination)과 심지어 가짜 판결 및 법령 인용도 흔한 

반면 자사 솔루션은 환각 현상이 완화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나 100% 환각현상을 방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법규 확인 필요 : 국내의 경우 법원이나 변호사 혹은 기타 소송 당사자의 생성형AI 이용에 관한 뚜렷한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기까지 법률상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추후 사용자의 법률 프로세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5. 전망

법률 챗봇은 접근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의 성능 개선과 RAG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의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 챗봇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환각현상 방지와 관련 법규 준수 등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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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_eDiscovery

1. 개요

증거개시제도 혹은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영미 법계(Common Law, 미국/영국 등의 법률)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로, 사전 심리 단계에서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소송 가액 4만 달러 이상의 민사소송의 경우 90% 

이상이 디스커버리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증거개시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법조계에서도 관련 제도의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및 

절차적 측면에서 기존의 소송 절차에 비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소송건 

수의 95%는 사실 심리 전에 합의 및 조정 등의 형태로 종결되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소송제기 사전심리

증거개시요구
(eDiscovery)

사실심리

판결

항소 /
판결실행

중재 /
대안적 분쟁해결

약식재판

소장제출

답변 / 항변

출처 : 프론테오

미국에서 2006년부터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디스커버리에 전자문서를 뜻하는 

‘e’를 붙인 것으로 포렌식 데이터(forensic data) 수집 및 업로드와 검색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어 왔다. 

법조인들은 이디스커버리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해 오던 문서 검토 작업등을 디지털화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이디스커버리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과도한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꼽힌다. 생성형 AI는 법률 및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이처럼 

비싸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존의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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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한계점

 �과대한 비용 : 기존 이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비용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포렌식 등의 

방식으로 전자문서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방대한 양의 문서를 모으면 변호사들이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어떤 문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 변호사 수임료가 시간당 

매겨지면서 디스커버리가 미국 소송에서 가장 비싸고 오래 걸리는 절차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 EMC 컨설팅에 의하면 1회 소송에만 약 15만 달러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며, 실제 

듀퐁사는 2,4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의 이디스커버리 비용을 들여 대규모 소송을 치른 적도 있다고 한다.

 �기술적·법적인 전문성 필요 : 이디스커버리라는 제도 이해를 위해 법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적 

소양 역시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자적 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연결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있어야 절차를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법조인들에게 이러한 기술적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니다.

3. 생성형 AI를 통한 (Solutions)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혁신

Predictive Coding(예측부호화)를 통한 비용절감 :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전자 발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eDiscovery 솔루션 전문회사 

logikcull에 따르면, 검토 과정에서의 오류와 불일치의 위험을 완화를 위한 문서 검토 비용은 전체 발견 비용의 

평균 70%를 차지하여 전자 발견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Classify Rank Review

샘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칙 적용

Sample data
High Score

Mid score

Low score

인공지능 기반 분석 결과 검토 및 수정

관련 문서

비관련 문서

비중요 문서중요 문서

Apply the result

Content Metadata

출처 : 프론테오

문서를 자동으로 태그 하는 생성형 AI eDiscovery 기능은 검토가 필요한 문서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날짜 범위, 보관자 및 키워드별로 검토해야 하는 증거자료를 축소함으로써 검토 세트를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써 문서 제작 크기가 외부 변호사에게 전달되기 전 최대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법률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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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숨겨진 비용 : 생성형 AI를 활용한 eDiscovery 기술은 법조인이나 기업 소송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활용하는데 드는 잠재적인 비용은 여전히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샘플 축소 등의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환각현상(hallucination)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법률 고려사항 : 국내의 경우 아직 eDiscovery의 대대적인 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이나 변호사 

혹은 기타 소송 당사자의 생성형AI 이용에 관한 뚜렷한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기까지 법률상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eDiscovery 제도가 재판 결과에 미칠 수 있는 

민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통한 eDiscovery 기술의 발전은 법률 및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추세는 점차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법조계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에는 법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eDiscovery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성형 AI의 발전은 전통적인 소송 방식을 혁신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며, 소송 절차를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률적 고려사항과 잠재적인 비용 등의 문제는 여전히 유의해야 할 요소이며, 

이러한 측면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생성형 AI를 

통한 eDiscovery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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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_가상 비서

1. 개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리걸테크(Legal Tech)’를 통한 법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산업통계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리걸테크 시장은 2021년 말 

전 세계적으로 27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시장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률로 

급성장해 356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egal tech market revenue worldwide from 2021 to 2027
(in billion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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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tista

생성형 AI를 활용한 리걸테크의 장점은 명확하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와 난해한 법률 

용어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좋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걸테크는 특히 단순 반복업무에 

시달리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생성형 AI에 기반한 ‘가상 비서’는 문서 분석 및 요약, 대화형 검색 등의 기능을 통해 법조인들이 판례 검색이나 

서류 작업과 같은 반복적 단순 업무에서 해방되어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유효성이나 적정한 최저임금 산정 여부를 

진단할 때, 생성형 AI는 여러 개의 조항과 법률을 비교하고 복잡한 계산을 신속하게 완료해 분석보고서 

작성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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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단순 반복 업무 : 문서 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법률 분야는 생성형 AI과 상성이 가장 잘 맞는 분야다. 

업계에선 법률산업이 AI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전망되는 법률 AI 시장 규모는 

465억 달러(약 62조 원).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법률산업 전체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한된 상호작용 : 법조인들이 기존의 Q&A 기반 챗봇을 사용할 때, 사전에 입력된 질문과 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경우 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리서치나 판례조사가 필요한 경우 

상호작용이 부족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Q&A 기반 챗봇 및 가상 비서 시스템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고객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가상 비서 (Solutions)

전문가 수준의 답변 이해 및 생성 능력 : 생성형 AI는 수조 개의 방대한 양의 매개변수(parameter)를 바탕으로 

문맥 이해뿐 아니라 추론능력까지 갖춘 생성형 AI를 통해 전문가 수준의 비서 서비스 제공에 근접해가고 있다.

출처 : casetext

예를 들어 AI 기반 리걸테크 회사 케이스텍스트(Casetext)는 자사의 AI 법률 비서인 코카운셀(CoCounsel)을 

OpenAI의 최신, GPT-4(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4)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수준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의 객관식 부분과 필기 부분의 두 구성 요소를 모두 

통과하여 이전의 모든 대형 언어 모델 점수뿐만 아니라 실제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평균 점수를 초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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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도입하는 해외 리걸테크 기업

케이스텍스트

일본

미국

국가 기업명 서비스 소개

벤고시닷컴

ㆍ  2013년 설립
ㆍ  2023년 3월 GPT- 4기반의 AI법률
      비서 코카운슬(CoCounsel)서비스 출시
ㆍ  법률 사례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
      검색 및 초기적인 검토 의견 제시

ㆍ  2005년 설립
ㆍ  2023년 4월 챗 GPT를 활용한 무료
      채팅 법률상담 서비스 출시
ㆍ  현재 이혼 및 남녀문제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출처 : Etnews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일본 대표 법률 플랫폼 벤고시닷컴도 4월 챗GPT를 활용한 무료 채팅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를 대상으로 AI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변호사의 약 30%가 

챗GPT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은 AI 도입에 ‘기대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4. 주의 사항

 �데이터의 품질 및 보안이슈 : 생성형 AI를 법률 보조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 분야는 민감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술적 한계의 이해 : 생성형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아직 환각현상(hallucination)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종종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때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인간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생성형 AI 가상 비서는 어디까지나 

법률가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리걸테크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기술은 법률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활용 사례와 솔루션을 통해 기존의 법률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생성형 AI 활용 시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가상 비서는 어디까지나 법률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법률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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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_초안작성

1. 개요

각종 계약서, 소장, 공판문서 등 법률 문서 작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빼놓을 수 없는 루틴 작업이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고 법조인들의 단순 반복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규칙 및 피쳐 기반 방식부터 딥러닝까지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에 

정의된 규칙들을 기존의 지식 및 알고리즘에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인공지능은 매우 

구현이 어려운 분야다.

Symbol-based
Methods

Applications of
LegalAI

Embedding-based
Methods

Alice and Bob are married and 
have a son, David. One day,

Bob died unexpectedly..

Someone died?
Someone hurt?
Hurt by accident?

Intentional Harm

( Alice, marry with, Bob )
( David, son of, Alice )
( David, son of, Bob )

Relation Extraction

Event Timeline

Element Detection

Homicide Escape Alarm Arrested

9am 12am 3am 8am

Knowledge

Guided

Data

Driven

 X

 X

Judgment Prediction

Question Answering

Similar Case Matching

Concept Embedding

Concept Knowledge Graph

Text Summarization

Pretrained Language Model

Q
A

출처 : huffington.github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는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이러한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패턴 및 문맥파악에 특화되어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고 

보다 단시간에 고퀄리티의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조인들이 이러한 루틴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단순 작업 반복 : 법률 초안 작업 분야의 대부분은 루틴한 반복 작업인 경우가 많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접목해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헬프미’의 대표는 변호사가 하는 일의 70~80%가 서류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단순 작업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리 개발 등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고객을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관성 부족 및 휴먼 에러 : 인간의 반복작업에 의한 일관성 부족 및 휴먼 에러는 판사,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일관된 판례나 법률 해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법률 문서 작성 및 해석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인해 계약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문서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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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초안작성

 �퀄리티 개선 : 생성형 AI는 기존 방식에 비해 법률 문서의 퀄리티를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이 발표한 ‘AI를 활용한 법률업무 퀄리티 개선 및 시간단축 효과’에 관한 논문(미네소타 리걸 스터디 

리서치)에 의하면, 생성형 AI 활용으로 계약서 작성 퀄리티가 평균 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장 

작성 퀄리티는 5% 향상되었다. 두 경우 모두 업무 시간은 훨씬 단축되고 업무의 질은 높아졌다.

출처 : Lexis

 �작성 시간 단축 :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는 기존 방식에 비해 법률 문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줄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이 발표한 위와 동일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활용으로 계약서 작성 

시간은 평균 32% 단축되었고 소장 작성 시간은 평균 24% 단축되었다고 한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환각현상(hallucination) : 생성형AI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환각현상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업체 렉시스(Lexis)의 관계자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법률문제 답변에서 ‘환각 현상’(hallucination)과 심지어 가짜 판결 및 법령 인용도 흔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 초안작성 업무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계약 파기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건에 대한 검토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은 재판 전 

법률 업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를 분석한 후 해당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증거인지 판단한 뒤 이를 

서면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데, 서면 작성 시 어휘 선택과 어조를 조절하는 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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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법률 초안작성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루틴 작업을 

대부분 처리하며 법률 전문가들이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법률 문서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도입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환각현상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I 시스템의 

검토와 감독이 필요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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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_판례분석

1. 개요

판례는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들은 유사 판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조회 및 문서 작성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조인들에게 판례 검색 및 분석은 크나큰 

부담이다.

출처 : 로이어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가 기존의 판례 분석 업무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는 과거 제1심 지방법원 

판결 중 이용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판결, 가장 처벌이 중한 판결, 평균 처벌 결과 등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시스템인 ‘알법AI’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AI에 기반한 판례 분석 시스템은 인간 변호사에 비해 손색없는 판례 검색 및 분석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케이스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생성형 AI가 기존 법조인들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법률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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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방식의 한계

 �시간 및 노력 소모 : 기존 판결문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일일이 판결문 내용을 읽어 적합한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방대한 양의 판례를 직접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국내에는 법원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판결문을 검색하는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1시간 30분) 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만 사용해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만 적어온 

뒤 별도로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직접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도 4대뿐이어서 실제로 이용하려면 치열한 ‘예약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정적인 판결문 정보 공개 : 검색어 입력 방식에 따라 검색 결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원하는 판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가량만 공개돼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용성은 거의 없었다.

 �케이스별 맞춤형 분석 부족 : 어렵게 판결문을 입수한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판례 검색에만 치우친 

기존의 판결문 공개 시스템은 사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문맥에 맞는 맞춤형 판례 분석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변호사는 직접 판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기존 방식의 한계 해결을 위한 솔루션 : 생성형 AI 기반 판례 분석 시스템

 �법조인 수준의 분석능력 : 오픈 AI사의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간 법조인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생성형 AI의 뛰어난 판례분석 능력은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알파버전 테스트에 

참여한 변호사는 실제로 “전문적인 법률 용어 사용부터 구체적인 법령과 양형까지 제시하는 등 국내 법률 

정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생성형 AI에 비해 법률 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로이어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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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law

 �케이스별 맞춤형 분석 : 생성형 AI는 일차원적인 판례분석을 넘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판례 분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로이어드컴퍼니의 알법AI는 사용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 판결문을 한눈에 제시해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십여 건의 변수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발생 유무, 

과거 범죄 전력, 법원 등 개인 맞춤형 AI 분석이 가능하다.

 �판례분석 프로세스 가속화 : 생성형 AI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판례분석 및 판결 프로세스를 가속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 법원의 민사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9.9(2019년)→10.3(2020년)→12.1개월(2021년)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고 한다. 서울 고등법원의 어느 

판사는 “AI를 도입하면 현재 3000명 내외의 법관으로도 1만 명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건 창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빠르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며, AI는 최적의 도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법률가의 검토 필요 :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 업무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어휘 선택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종 판단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은 재판 전 

법률 업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를 분석한 후 해당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증거인지 판단한 뒤 이를 

서면에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데, 서면 작성 시 어휘 선택과 어조를 조절하는 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관련 법규 확인 필요 : 생성형AI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이용원칙이나 준수사항 등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의 경우 법원이나 변호사 혹은 기타 소송 당사자의 생성형AI 이용에 관한 

뚜렷한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기까지 판례분석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5. 전망

생성형 AI 기반 판례 분석 시스템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판례 분석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련 법규 마련 및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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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화재 상담 사례

금융 finance

1 
개요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상담 내용에 대한 요약이 매우 중요하며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 화재보험사인 M 화재에서는 국내 LLM 솔루션 업체와의 

BMT 및 개념검증사업을 진행, 솔트룩스가 선정되어 STT를 통해 텍스트로 전달되는 

상담콜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내용 파악의 어려움: 아웃바운드 마케팅 콜센터의 경우 통화 요약이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바운드 콜센터는 상담원들이 

폭주하는 콜을 소화하느라 상담 요약에 20초 정도만 할애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 결과 상담 내역이 지나치게 간소하게 기록되거나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요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루시아 GPT로 찾으려고 했다.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고객사로부터 수집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콜 데이터를 

자동으로 요약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화면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상담원들이 고객과의 상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원의 혼란을 줄이고 영업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고객의 관심사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텔레마케팅 분야에서는 이전 상담 이력의 요약이 체결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모델이 더욱 정확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문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고객 

상담의 배경, 담보명, 사고 내용 등과 같은 핵심 정보를 포함한 고품질의 요약을 도출하여 

상담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용자 요구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 상담 요약의 질을 높이며, 세일즈에 유리한 상담 내용을 선택적으로 요약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더 나은 상담 요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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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해결 방안) 

 �아웃바운드 마케팅 콜센터 : LLM 기반의 콜 요약을 통해 고객의 프로필, 고객의 관심 상품, 상담 반응, 

피드백을 자동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인바운드 콜센터 : LLM기반의 자동 상담 요약을 통해 일정한 형태, 충분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상담원은 콜 요약의 부담을 덜어 고객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전망 

 �획일화된 형태의 상담 요약을 가지고 콜센터 상담 품질 고도화 가능 

 �아웃바운드의 경우 고객의 기 상담 이력을 가지고 2차 세일즈에 무기로 활용 가능(고객 프로필, 관심상품을 

알 수 있음 

분석 중

고객 상담 사례

0:00:11 상담사 “고객님 건강보험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0:00:13 상담사 “이제 보니까 우체국에서 암보험을 많이 내셨는데"

0:00:16 고객 “ 네＂

0:00:19 상담사 “ 암보험에 총 일억 가까이 있으세요 고객님＂

0:00:24 상담사 “근데 예전자료를 보니 OO해상에서 천만원 받으셨죠?”

0:00:28 고객 “ 네＂

0:00:30 상담사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른 보험에 대한 심사 …”

상담제목

상담분위기 

상담요약

보험분석 및 보험료 절감에 대한 상담 

중립

. 기존 보험료 부담

. 중복 보장 여부 확인

. 보험사에 대한 정보 동의

. 보험 인수 심사를 위한 정보 조회

.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관계

. 보험 가입 현황 및 보험료

. 진단비 변경

. 치아보험 해지 후 손해보험 가입
… 

상담 키워드 카드번호, 보장분석, 진단비, 보험분석, 보험상식, 보험료, 보험정보, 보험 리모델링

솔트룩스 
사례



126

금융_모바일 뱅킹

1. 개요

모바일 뱅킹을 활용한 복잡한 고객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는 금융 업계가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해온 오랜 과제였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고객이 은행의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원을 확인하여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주는 등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글로벌 모바일 뱅킹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1억 6,000만 달러(약 1.6조 원)로 평가되었다. 모바일 뱅킹 시장 

산업은 2024년에 13억 4,0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약 42억 

6,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이 15.60%에 육박함을 나타낸다.

Mobile Bank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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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ketresearchfuture

생성형 AI는 기존의 고객업무 간소화 및 은행업무 자동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복잡한 금융 정보를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수신·신용카드 

등의 분쟁사례에 대해 검색하거나,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즉시 분석하여 고객의 투자판단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한정된 답변 : 기존의 모바일 뱅킹용 챗봇은 대부분 계좌나 카드 발급 현황 등 조회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규칙기반(rule-based) 챗봇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질문의 패턴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한도를 묻는다고 가정하면, 질문은 ‘계좌 이체 한도가 얼마야’ ‘하루에 

얼마를 이체할 수 있어’ ‘얼마까지 보낼 수 있어’ 등 같은 맥락이어도 질문 방법이 수십 가지지만 기존의 

모바일 뱅킹용 챗봇은 이런 질문에 대처할 수 없다.

 �사용자 편의성 이슈 : 모바일 뱅킹 유저 인터페이스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구축이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업무 처리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 

마지막에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사용자 불편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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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

 �지능형 AI 컨텍센터 : 생성형 AI는 기존 방식의 챗봇과는 다르게 사람처럼 똑똑한 응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도입한 AI 컨택센터(AICC·AI Contact Center) 플랫폼은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고객센터다. 기존의 챗봇과는 다르게 고객이 질문을 하면 챗봇이 고객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한 

금융 각 그룹사들은 기존 서비스에 이를 업그레이드해 신규 서비스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 AI 음성 봇 및 ARS를 이용한 상담 시 멀티모달(Multimodal) 웹 뷰 기능을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고, 신한카드역시 AI 음성 봇 서비스를 도입해 결제내역, 분실 신고 등 카드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AI 휴먼 뱅커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사람같이 자연스러운 AI 휴먼을 개발하고 도입한 사례도 있다.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딥브레인AI는 

세로형 AI 휴먼 제작 솔루션을 적용해 

신체 비율의 왜곡 없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AI  뱅커를 구현해냈다. 

아나운서를 모델로 AI 휴먼의 음성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문장 녹음 개수를 

늘렸으며, 금융권에 최적화된 스크립트 

역시 자체 제작했다. 다양한 상황에 

알맞게 응대할 수 있도록 2개의 의상과 

5개의 동작을 조합해 10가지 제스처를 

구현하는 AI  뱅커를 만들어냈다. 

AI 뱅커는 초거대언어모델(LLM)과 

결합하여 추후 금융상품 설명을 비롯해 비대면 상품가입 가이드, 상담 업무, 기본(조회·이체) 뱅킹 거래,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 등 적용 영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4. 주의 사항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 모바일 뱅킹에 활용되는 고객의 금융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성형 AI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고객 데이터 등이 있는 경우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등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GDPR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정확성 및 신뢰성 :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정보와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어야 하며,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델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은 인간의 판단과 의사 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가의 검토와 지도가 여전히 

필요하다.

출처 : 딥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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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은 금융 업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빠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기관은 고객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형 AICC와 AI 휴먼 등 기술의 적용은 모바일 뱅킹의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 시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며,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I를 활용한 모바일 뱅킹은 인간의 판단과 의사 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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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챗봇&가상비서

1. 개요

산업군을 막론하고 고객 응대와 서비스에 챗봇을 활발하게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챗봇 시장 

규모는 2023년에 54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년까지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

4.7

15.5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Middle-East Africa Latin America

2023 2028

23.3%

The global chatbot market is
expected to be worth USD
15.5 billion by 2028,
growing at a CAGR of 23.3%
during the forecast period.
  

23.3%

  

CAGR OF

  

CHATBOT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8 (USD BN)

5.4

출처 : MarketsandMarkets

특히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퀄리티 향상을 위해 일찍부터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1세대 

규칙기반(rule–based) 챗봇부터 2세대 자연어처리(NLP)를 활용한 챗봇과 딥러닝 기반 챗봇까지 다양한 

기술이 평가대에 올랐다. 그러나 기존의 챗봇은 부자연스럽고 한정적인 답변으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생성형 AI는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챗봇들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스탠다드로 

떠올랐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는 문맥 및 의도파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문의와 요구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는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 또한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획일화된 금융 서비스 : 핀테크의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금융 서비스의 만족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획일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들이 많다. 세일즈포스는 설문조사는 

전 세계 12개국 금융 서비스 고객 6058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들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충분한 안내와 도움을 받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사용자 관점이 

아닌 제공자의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9%의 고객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금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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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챗봇의 한계 : 특히 챗봇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위의 세일즈포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금융서비스 요소는 39%의 응답자가 꼽은 챗봇으로 나타났다. 고객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낮은 챗봇의 만족도는 알고리즘의 한계에 있다.

기존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즘은 금융 산업에서 고객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미묘한 문맥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정확하지 않거나 관련성 없는 응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많은 기존 알고리즘은 금융 

부문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계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챗봇 서비스는 개별 고객의 선호도와 요구에 맞춘 매우 개인화된 응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향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가상비서

 �문맥 이해에 기반한 금융 특화형 챗봇 : 방대한 양의 사전 훈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보유한 생성형 AI는 시장 

뉴스, 보고서 및 고객 상호 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데이터의 대량 처리와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 기업은 다양한 출처에서 가치 있는 통찰력과 트렌드를 추출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AI는 자체 개발한 금융 특화 LLM 모델을 활용, 주식 시황이나 경제 이슈 정보를 제공하는 

대고객 챗봇서비스 ‘모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모물’은 현재 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신한투자증권 MTS에 탑재되며 향후 

은행 뱅킹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한AI는 또한 오픈소스로 금융 

특화형 생성AI를 구축하고, 자산 

챗봇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 생성형 AI는 

고급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고객 

프로필, 선호도 및 행동 패턴에 맞는 

매우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및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상호 작용 및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고객 요구를 

예측하고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B‧우리‧신한은행은 

생성형AI에 기반한 가상은행원을 

모바일 앱이나 점포 내에 설치해 두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은행원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형태로 거래 조회나 송금‧이체, 각종 

상품 안내 등에 응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국내 생성AI업체와 상품 추천 및 목돈 마련을 위해 상담을 해주는 AI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은 네이버와 함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식 챗봇을 개발했고, 업무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신한 AI 출처 : 딥브레인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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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 챗봇 및 가상 비서 구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민감한 금융 정보를 

처리할 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견고한 암호화, 접근 제어 및 규정 

준수 조치를 도입하여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규정 준수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감독 및 개입 : 생성형 AI는 고도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 결정 및 거래에서는 여전히 

인간 감독과 개입이 필요하다. 인간 개입 및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5. 전망

금융 챗봇 및 가상 비서는 단순한 고객 서비스 도구를 넘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 기관들은 생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 만족도 및 충성도를 높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처럼 

생성 AI 기반 금융 챗봇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인 기술이다. 금융 기관들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생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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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사기탐지

1. 개요

금융 업계에서 초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주로 소비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면으로 활용되어 왔다. LLM 기반 챗봇 및 AI 상담원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고객 경험 

개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LLM은 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존 시스템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확장하며 

금융 업무의 자동화와 혁신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FRAUD DETECTION AND PREVENTION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8
(USD BILLION)

2022

24.8

2025

27.7

2028

66.6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

Latin America

The global FDP market is expected 
to be worth USD 66.6 billion by 2028, 
growing at a CAGR of 19.1% during 
the forecast period.

CAGR OF

19.1%
19.1%

사기 탐지 예방(FDP) 솔루션 시장전망 (출처 : MarketsandMarkets)

그러나 최근 수년간 챗봇이나 자동화의 영역을 넘어 방대한 양의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LLM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리서치 펌 마켓엔마켓은 금융 사기 

탐지 예방(Fraud Detection and Prevention, FDP) 솔루션에 관한 시장 보고서를 발행하고 복합 연간 

성장률(CAGR) 기준 약 19.1%를 기록하여 2028년에는 약 66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데이터의 부족 및 분석의 어려움 : 사기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기 탐지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사기 관련 균형 잡힌 데이터 확보 및 라벨링이 매우 어려우며, 이는 모델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 탐지를 위한 샘플 데이터는 은행, 보험, 카드 등 업무 특성에 따라 매우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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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ources Data Transformation and Process

Databricks Lakehouse Output

Systems Fed

Model risk
management

Fraud prevention
models

Customer data

Transaction Enriched
transactions

 Feature building Feature store

Fraud rules Training models

Audit and
regulation

Fraud prevention
system

DELTA LAKE

머신러닝 기반 사기 탐지 모델(출처 : databricks)

 �다양한 변수와 새로운 패턴 등장 :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기 방법을 개발하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은 이러한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모델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 탐지는 종종 다양한 특성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금융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오류와 신뢰도 이슈 : 사기 탐지 모델이 오류를 범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델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사기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종오류(false negative)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사기탐지 모델

 �실시간 사기탐지 모델 :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실시간 거래내역에 기반한 사기탐지가 가능해진다. 

마스터카드사가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은 금융 사기 행각을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마스터카드사의 

모델은 마스터카드의 사이버 보안 및 사기 방지팀이 구축한 순환 신경망과 ‘디씨전 인텔리전스 프로’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상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마스터카드사의 모델은 매년 회사 카드 네트워크서 발생하는 약 1천 260억 건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금융권에 들어오는 모든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카드 소지자의 가맹점 방문 이력을 

통해 관련 거래를 파악한다. 이때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는 가려준다. 마스터카드의 모델은 사기 거래 

발생 확률을 점수 형태로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카드 소지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행동 패턴을 

따르며, 이는 사용자가 금융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점수가 낮으면, 금융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델은 이러한 사기 가능성을 0.05초 만에 분석할 수 있다.

 �AI 보이스 피싱 탐지 모델 : 생성형 AI는 AI를 활용한 금융사기 즉 ‘AI 보이스피싱’에도 대응할 수 있다. 

딥브레인AI는 딥러닝으로 학습한 AI가 딥보이스를 탐지하는 모델의 특허를 출원했다. 딥브레인AI에 따르면, 

기존의 딥보이스 탐지 기술인 멜 주파수 켑스트럼(MFCC)은 보편적인 방식이지만 고주파 영역의 위변조 

흔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딥러닝으로 학습한 AI를 활용하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했다고 한다.

금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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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브레인 AI에 따르면 SaaS형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이 높은 판별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딥러닝 

기반 딥보이스 탐지 특허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한다. 음성, 영상 AI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 생성형AI를 

악용한 무분별한 범죄의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는 사기탐지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누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기적인 신뢰성 검증 : 생성형 AI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성능관리 측면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감독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판단과 전문가의 지식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망

금융 업계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 사기 탐지 및 예방 분야에서의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기 탐지 모델은 

실시간으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기 행위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보이스 피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고객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모델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판단과 전문가의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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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자산운용

1. 개요

생성형 AI의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분야 활용의 높은 투자대비수익(ROI)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명 

금융사들은 금융 도메인에 특화된 자체 생성형 AI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전문 미디어 블룸버그사에서 자사 

데이터를 미세조정(fine-tuning)하여 개발한 BloomGPT과 금융업계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FinGPT와 같은 

자체 LLM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산운용 시장에서의 생성적 AI의 규모는 2022년의 3억 12백만 달러(약 4,200억 원)에서 2032년에는 약 

17억 1백만 달러(약 2.4조 원) 가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예측 기간 동안 

19%의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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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ketResearch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금융 특화형 LLM은 보고서, 뉴스 

기사 및 기타 재무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펀드매니저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LLM은 단순 재무분석의 영역을 넘어 시장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금융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해 내는 고도의 분석이 필요한 작업들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사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성형 AI가 시장 참여자로 등극하여 펀드매니저를 

대처하는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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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방식의 한계

 �고가의 서비스 비용 : 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 투자는 고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펀드투자자는 펀드 투자 

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 

펀드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수탁보수,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판매회사에게 지급되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환매수수료 등 많은 수수료가 있다. 

 �한정된 인력과 저조한 실적 : 투자자문을 위한 인력뿐 아니라 펀드 및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수도 한정되어 있다. 금융 투자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모펀드수탁고 규모 1, 2위를 기록 중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국내 운용사의 펀드매니저 1인당 관리하는 평균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펀드매니저 한 명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오른 주식을 

매도하고, 덜 오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 제때 펀드 내 포트폴리오(종목)를 교체매매하기가 쉽지 않아 

펀드 수익률이 기대치 또는 시장수익률 대비 낮아지는 것이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산운용

 �전문가 수준의 분석 : 생성형 AI는 발전된 기술로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제공하여 전문가 의존성을 줄이고 

일관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약 21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헤지펀드 ‘맨그룹’의 콜리어 CTO는 “AI는 이제 경제 정책 당국자의 연설과 

같은 어려운 문맥 안에 내포된 정책적 분위기까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됐다”라고 말했다. 생성형 AI를 

통해 운용사들은 시장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Finance-Specific

General-Purpose

Reading
comprehension

MMLU

Linguistic Scenarios

Financi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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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oombergGPT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 생성형 AI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맨그룹의 

콜리어 CTO에 따르면 이제 AI는 기업의 실적 발표, 공시, 관련 뉴스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데에 있어 

사람보다 양과 속도 면에서 훨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모델은 한층 더 나아가, 

언론의 보도 내용, 연구 논문, 회사 내부 문서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줘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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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 LLM을 활용한 금융 분석은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 금융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LLM을 재무분석 및 투자 분야에 도입하려는 기업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5. 전망

LLM을 활용한 금융 분석은 투자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투자자들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LLM은 금융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LLM을 활용한 금융 

분석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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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리스크 평가

1. 개요

보험 업계에서 신용 위험 평가는 보험 심사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기존의 신용 위험 평가 

알고리즘만으로는 잠재 고객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보험 업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보험 업계의 인공지능 도입률이 크게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 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업계의 인공지능 도입 시장은 32.9%의 높은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3억 4636만 

달러(약 4,500억 원)의 시장규모에서 2032년까지 55억 달러(약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INSURANCE MARKET SIZE, 2022 T0 2032 (USD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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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RECEDENCE RESEARCH

생성형 AI는 보험사의 신용 위험 평가에 혁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성형 AI는 대출 신청자의 금융 기록, 신용 

점수, 소득 정보 및 기타 요소를 분석하여 자동화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방식의 한계

 �많은 시간과 노력 : 기존의 보험 가입 심사 방법은 고객 데이터를 수동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보험 가입 결정이 지연되고,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다.

 �일관성 부족 및 휴먼에러 :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보험 심사는 때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실수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대출 심사의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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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리스크 평가

 �보험금 지급 심사 자동화 :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자동화 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 자동화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SBI소액단기보험회사는 회사에 축적된 다양한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사례를 생성형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요청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시간으로 

조언한다.

 �언더라이팅 절차 효율화 :  생성형 

AI는 사람 개입 없이 보험 가입을 위한 

고객위험평가 및 언더라이팅 절차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스 처브그룹은 

언더라이팅 절차에 AI 기술을 도입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람 개입이 

없는 고객위험평가 및 계약인수심사 

절차를 구축하거나 내부 업무절차의 

간소화 등에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4. 주의 사항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에 학습되는 데이터는 보험사의 지급 및 가입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금융 리스크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확한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와 금융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GDPR 등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생성형 AI는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차별을 나타내거나 

비윤리적 정보가 생성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생성AI에는 개인화된 메시지 작성이나 

데이터마이닝 기능이 포함됨에 따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스피어피싱’(Spear fishing)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도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해야 한다.

5. 전망

보험 업계에서 생성형 AI의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심사 및 리스크 평가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잠재 고객의 신용 위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는 데이터의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는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정확한 결과를 

위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의 사용은 언제나 보조적인 역할로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보조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출처 : SBI

금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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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보_군사전략 수립

1. 개요

영화 터미네이터를 비롯해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공지능은 디스토피아를 대표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생성형 AI의 군사 작전 활용은 터부시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자사 

인공지능(AI) 이용 정책에서 군사용이나 전쟁 목적으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성형 AI의 군사 목적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OpenAI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소속 연구팀은 자국 기업 바이두(Baidu)의 생성형 AI인 

어니(Ernie)를 군사작전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통해 적의 행동을 예측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미국 공군은 최고 AI 책임자(CAIO)를 임명하여 적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이제 군사작전에도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의 군사 작전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보를 보다 철저히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2. 기존 군사작전의 한계

 �인간의 한계 : 군인들은 뛰어난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으며,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에 제한이 있다. 특히 긴 시간 동안의 지루함과 스트레스는 군인들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의 무기와 전략을 통해서는 적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 부재 : 전쟁이나 군사작전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포함한다. 적의 

행동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고, 때로는 인간의 판단이나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안보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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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를 활용한 군사전략 수립

 �군 지휘관의 의사결정 보조 :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적군의 행동을 예측하고 지휘관을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두(Baidu)의 ‘어니(GPT-4와 유사한 

어니봇의 기초 모델)와 중국 IT 기업 아이플라이텍(iFlyTek)의 ‘스파크’를 활용하여 실적군의 행동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냈다. 이 연구팀은 AI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로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으며, 기계의 전투 지식수준을 개선하고 기계의 전투 인지 역량을 더욱 높이는 데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있으며, 군용 AI를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 모든 지휘관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인간과 소통하는 데 더 

능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기준일  2023-06-13

ERNIE 3.5
ChatGPT
GPT-4
ChatGLM-6B
LLaMa-7B
LLaMa-13B
LLaMa-65B

AGIEval
총 점거대언어모델 AGIEval

중국어
AGIEval

영 어
C-EVAL-val

중국어
MMLU

영 어

57.11
44.73
61.48
23.64
21.48
     -
30.18

64.37
40.27
56.96
25.94
21.17
     -
29.84

50.59
48.75
65.55
21.08
21.83
     -
30.55

71.93
51.70
68.57
36.18
26.49
     -
42.37

65.10
68.85
82.47
38.88
33.86
47.03
63.94

Baidu Ernie의 성능지표(출처 : Baidu)

실제로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개발한 군사용 AI를 2011년 미군의 리비아 침공 상황에 접목해 

시뮬레이션하여 생성형 AI 모델은 미군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생성형 AI가 군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음이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다.

 �군사작전의 무인화 :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대의 무인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AI의 군사 

응용 중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로 

가는 길을 찾는 무기 체계와, 위성사진을 통해 

목표물을 식별하는 수단과 관련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 차량 및 자율 주행 

차량과 관련이 있는데, WSJ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0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이뤄진 AI 관련 군사 조달 계약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약 3분의 1이 스마트 차량 및 자율 주행 차량 관련 사안이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초, 

미군을 위한 신흥 기술 연구를 조율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청은 육해공 기반 AI 유도 드론을 필요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입찰하기도 하였다.

출처 :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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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시 주의점

 �윤리적 규제 마련 : 군사적 용도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고 적절한 규제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규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및 보안 : 생성형 AI가 사용되는 시스템은 언제나 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해킹이나 악의적인 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호하고, 비인가자들이 군사 작전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 : 아직까지 생성형 AI 활용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합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군사 작전에 관여할 때에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여전히 인간 지휘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판단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따라 작전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가 군사 작전에 활용될 때, 윤리적인 쟁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며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생성형 AI가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명확하고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가 없으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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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보 security

안전안보_군사훈련

1. 개요

생성형 AI를 국방 및 안보 분야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국방부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라는 제목의 내부 발표자료에는 미국 국방부가 챗GPT와 달리(Dall-E)를 포함한 

OpenAI의 다양한 생성형 AI 툴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이 자료들은 미국 

비영리 뉴스 매체인 더인터셉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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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사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혁신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는 군사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전 계획 수립, 훈련 및 교육 그리고 통신 보안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비용 및 부상 문제 : KBS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쓴 비용은 102억 원 

규모라고 한다. 훈련에 동원된 군인과 군무원 등의 수당과 및 인건비와 각종 부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군사훈련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대규모 군사 훈련은 인력, 장비 및 시설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훈련을 위해 

긴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군사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부상 또는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실제 군사작전에서 사용되는 무기 및 장비를 사용하므로 안전 문제가 크다.

 �일괄적인 훈련 방식 : 대부분의 전통적인 훈련 방법은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훈련 후에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기존의 훈련 방법은 실전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잡한 상황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군사훈련

 �실전 시뮬레이션 : 생성형 AI는 실제 전투 상황을 모의하는 시뮬레이션을 제공으로 훈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양한 작전 환경과 상황을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여 군인들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군사분야 자사 서비스 활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투 관련 시스템의 훈련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Dalle가 미 국방부에 소위 합성 훈련 데이터(실제 이미지 

자료와 매우 유사한 인위적으로 생성된 장면)를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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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관계자들은 자세히 지상의 적 표적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군사 소프트웨어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표적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 Dalle가 생성한 활주로 또는 탱크 기둥의 가짜 항공 이미지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

 �훈련용 메타버스 : 생성형 AI를 활용한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비용 걱정이나 부상의 위험 없이 훈련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 40억 원을 지원하는 국방 분야의 훈련환경 메타버스로 시범 

구축 및 실증하는 사업이 좋은 예다. 해당 산업은 한반도 전 지형을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한 가상의 전장 

환경에서 실감형 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경량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뒤, 기존 육군의 합성훈련체계(STE)와 

연동하는 사업이다.

Fig. 2. LVCG, STE, STE based Metaverse opera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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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타버스 기반 통합가상훈련환경 플랫폼을 활용한 과학화훈련 발전방향 연구

4. 주의 사항

 �해킹 및 보안의 위협 : 생성형 AI 활용 시 민감정보 및 군사기밀 유출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 기밀정보 유출 원천 차단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나 내부 서버 구축 및 검색증강서비스(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킹 및 보안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

 �환각현상(hallucination) : 생성형 AI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완벽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환각현상(hallucination)에 의한 잘못된 데이터 생산은 군사 분야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개선을 통해 실제 군사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후속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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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군사 및 안보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를 활용한 

훈련 및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비용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훈련 환경은 실감형 경험을 제공하여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 문제와 환각현상과 같은 기술적인 한계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고려도 중요하다. 생성형 AI의 

사용은 민감한 정보와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므로,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안보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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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보_사이버 보안

1. 개요

생성형 AI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만큼 

민감 데이터 유출, 데이터 오염, 피싱, 프롬프트 

주입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생성형 AI가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다. 챗GPT의 

다크웹 버전이자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범죄 

도구인 웜 GPT(WormGPT)의 등장은 새로운 

보안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2024년 사이버안보 환경이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공격과 방어 양측면에서 

알고리즘 대 알고리즘의 대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4년 각국의 선거와 관련 AI 기술을 동원해 각국 여론 지형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 역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알고리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생성형AI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취약점 스캔 및 필터링, 공격에서 생성형 AI 텍스트 감지, 보안 코드 생성 및 

전송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보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겠다.

2.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보안의 위협요소

 �데이터 수집에 의한 보안 위협 : 생성형 AI는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한다. 학습한 

데이터를 다양한 정보원에서 가져온 정보와 합성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회원국들은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모델의 추론 능력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데이터 학습에 의한 보안 위협 :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주권 침해에 노출되기 쉽다. 

개개인의 생성형 AI 사용자들은 결국 인공지능 사용자이자 데이터 공급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보안 위협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적용한 사이버 안보

생성형 AI 활용 공격 방어 :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된 생성형 AI는 일견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점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는 능력이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이러한 생성형 AI 특성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검색과 생성형 AI가 결합되면 공격자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공격자가 기업 시스템에 침투하여 AI 기반 내부 검색 시스템에 액세스하면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WormGPT(출처 :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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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성형 AI 활용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안용 생성형 AI가 활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솔 루 션 인  ‘ 마 이 크 로 소 프 트  코 파 일 럿  포 

시큐리티(Microsoft Copilot for Security)는 AI 

보안 생태계 강화에 초첨을 맞춘 생성형 AI다.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는 IT 및 보안 담당자를 

위한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으로, 조직이 외부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는 약 78조 개 이상의 보안 

신호를 포함한 데이터와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 용 해  정 보 를  처 리 하 고 ,  대 규 모  언 어 

모델(LLM)과 결합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조직은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보안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안전성 및 신뢰성 : 생성형 AI를 사이버 보안에 활용할 때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생성형 

AI로 인한 보안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생성형 AI 역시 환각현상(Hallucination) 등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속적인 감시 및 업데이트 : 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생성형 AI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생성형 AI 역시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성형 AI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다 정교한 생성형 AI 모델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안 업계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해 생성형 AI와 보안 전문 지식을 결합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의 다양화와 진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업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통해
속도, 정확도 및 만족도 향상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피스에서 보안 분석가와 함께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RCT) 2024년 1월

의 보안 담당자가 다음에도 동일 업무 수행 시
코파일럿을 원한다고 응답97%

코파일럿을 사용한 보안 담당자는

더 빠릅니다22% 코파일럿을
사용한

보안 담당자는

더
정확합니다7%

안전안보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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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_여행플래너

1. 개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플래너는 여행 

상품의 획일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고객의 세부적인 여행 니즈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던 반면, 생성형 AI에 기반한 

여행 플래너는 고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추천과 

여행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선호도, 예산 및 여행 이력과 같은 정보에 

기반하여 목적지, 활동 및 숙박 시설을 제안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장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인 

여행에 활용하고 있는 관광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호텔스닷컴을 운영하는 익스피디아 그룹의 조이 챈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2023년 관광객 

6%만이 챗GPT를 이용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2024년에는 여행 여정에 생성형 AI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의 50%는 다음 여행 계획 생성형 AI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내 관광객의 79%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며 챗GPT 활용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여행사는 이러한 니즈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여행 플래너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 기존 패키지여행 상품의 한계

 �획일화된 여행 일정 및 경험 : 기존 패키지여행 상품은 대부분 표준화된 일정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객의 

특별한 선호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패키지여행의 한계점은 고객 만족도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 소비자원이 노랑풍선과 모두투어 등 상위 5개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이용자는 19.7%였다. 패키지여행 상품의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부실했다는 답도 10.2%에 달했다.

 �단체 관광의 불편함 : 기존 패키지여행은 대부분 항공과 숙박 그리고 여행지 이동 등의 과정을 다른 그룹과 

함께하는 단체 관광의 형태를 띤다. 이 때문에 제한된 목적지와 활동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지나 

활동이 이미 포함된 패키지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항공편 출·도착 시간이나 패키지 일정이 상이한 팀을 한데 

묶는 바람에 불편을 겪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강요 등의 문제 역시 꾸준히 발생한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패키지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사항 중 쇼핑 및 선택관광에 대한 과도한 권유가 53.3%로 과반수를 넘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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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여행 패키지

맞춤형 여행 일정 플랜 :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패키지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개인화된 여행 

일정을 제공하며, 고객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초개인화된 여행플랜 

작성은 생성형 AI가 고객의 리뷰 및 선호도와 같은 개별 

데이터를 학습하며 생성 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업체 인터파크 트리플의 챗GPT를 연동한 

추천 여행일정 요약 서비스는 트리플이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 초개인화 일정 추천 기능에 챗GPT를 연동하여 여행자의 

일정과 방문 장소 등을 고려해 계획 중인 일정에 더 선호할 

만 한 

장소를 

추천한다. 함께 방문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장소의 조합과 방문 순서도 고려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 플래너 ‘여다’는 소비자의 여행 취향을 

분석해 1분 만에 여행 일정을 짜주고,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콕콕’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국내 

여행 일정, 실시간 지역별 핫한 여행지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제주도, 목포시 등 지자체도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개인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 주의 사항

 �개인 정보 보호 : 생성형 AI 활용한 맞춤형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때 이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보안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고객의 동의를 얻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의 정보 유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각현상(hallucination)에 의한 잘못된 정보 제공 :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환각현상에 의해 

고객의 행선지 및 가격 정보 등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고객의 불편과 기업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출처 : 여다

출처 : 인터파크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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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생성형 AI의 발전은 여행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LLM을 활용한 맞춤형 여행 패키지는 고객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화된 여행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LLM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환각 현상에 의한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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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_숙박&항공권 가격예측

1. 개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AI 알고리즘 적용으로 온라인 예약 시 항공 및 숙박 시설을 예매할 때 티켓 

가격이 계속해서 변하는 현상은 온라인을 통해 항공과 숙박을 예약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호텔과 항공사들이 공석을 채우기 위한 판매 유도 전략으로 실시간 가격이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식과 매우 흡사하게 항공 및 숙박 가격은 검색 수가 아닌 판매 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정해 놓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 및 항공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항공 숙박 

경쟁에서 기업의 AI 알고리즘을 해석하고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소비자들이 니즈에 맞추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2. 기존 항공권 및 숙박 가격책정의 문제

 �커다란 가격 변동폭 : 호텔과 항공권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그리고 평일과 주말, 시간대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매우 크다. 가령 예를 들어 김포공항에서 제주까지의 항공기 티켓 가격을 비교하면 화요일~목요일 오전의 

경우 2만 원~4만 원대까지 예약이 가능한 가격이 주말이 되면 10만 원대까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판매 수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호텔 및 항공권 가격은 소비자들의 여행 만족도를 낮춘다.

 �공급자 위주의 가격 책정정책 : 호텔 및 항공권 가격은 철저히 공급자의 관점에서 한매 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고다는 첫 페이지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을 

표시한다. 첫 페이지에는 15만 6,943원이었지만,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니 세금 및 봉사료가 포함된 18만 

9,901원이 표시되었다.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숙박 및 항공권 예약

 �항공권 시세 예측 플랫폼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항공권 가격을 예측하고 최저가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은 ‘항공 시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당 서비스는 항공권 탐색 단계부터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여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가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가 보장 알고리즘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최저가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도 입 한  사 례 도  있 다 .  구 글 은  구 글 

플라이트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 고객의 최적화된 항공권 검색을 돕는다. 그중에서도 ‘최저가’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 구글은 구글 플라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항공권 요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가 보장’ 인증 마크를 붙인다. 만약 유저가 구글 플라이트 정보를 토대로 ‘최저가 보장’ 인증 

출처 : 인터파크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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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가 붙은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 더 낮은 가격의 항공권이 발견될 경우, 구글은 구글페이를 통해 고객에게 

그 차액만큼 환불한다.

출처 : 구글 플라이트

4. 도입 시 주의 사항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항공권 및 숙박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예약 정보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 동의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및 법적 준수 : 항공 및 숙박 예약 시장은 규제가 엄격하며,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생성형 AI 가격 

최적화 서비스를 도입 및 제공할 때 분쟁이나 소송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생성형 AI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5. 전망

생성형 AI의 활용은 항공 및 숙박 예약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더욱 투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에는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규제 및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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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_마케팅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국내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마다 여행 기간, 

숙소 등 선호하는 여행 행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관심 활동의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화된 

코스로 여행하는 것보다, 각자의 취향과 여행 스타일에 맞춰 나만의 여행 코스를 직접 계획하여 다녀오는 여행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석된다.

2022년
관광트렌드
HABIT-US

In a wink

Beyond Boundary

Special Me

Usual Unusual

누구와 함께여도
행복한 여정

여행경계, 정해진 틀을 넘어서

계획없이 갑자기 떠나는 여행

뚜렷한 격차를 보이면서
개별화되고 다양해지는

여행취향

중심은 나,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여행

Anyone

일상이 된 비일상

Therapy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

Hashtags

출처 : 2022년 관광트렌드

이처럼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여행 마케팅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여행업계 

역시 기존의 일률적인 패키지 상품 광고를 넘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의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은 이러한 맞춤형 여행 시대 

마케팅을 위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획일화된 마케팅 메시지 :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여행상품 홍보는 검색 이력에만 의존하며 획일화된 

메시지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기업이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단 많이 

뿌리고 보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은 고려되지 않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무료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생산된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 불가능한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여행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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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추천 알고리즘의 한계점 :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과거의 구매 이력이나 클릭 이력과 같은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와 같은 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에 의존하는 모델을 활용한 여행 

상품 마케팅은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대체로 대중적인 인기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을 추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개인의 다양하고 고유한 

취향과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생성형 AI로 초개인화 되는 여행상품 마케팅

 �마케팅 콘텐츠 생성 : 여행업계에서 생성형 AI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마케팅 콘텐츠 

제작이다. 타 업계의 사례이지만 현대백화점은 광고 카피, 판촉행사 소개문 등 마케팅 문구 제작에 특화된 

AI 카피라이팅 시스템 ‘루이스’를 참고할 수 있다.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언어모델 ‘하이버클로바’를 기본 

엔진으로 사용한 이 시스템은 오픈AI사의 GPT-3과 비교해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이상 학습해 한국 

소비자에 특화시켰다. 

출처 :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초부터 2주간 시행한 관련 부처 테스트에서 통상 2주가량 걸리던 카피라이팅 

업무시간이 루이스 도입 후 평균 3∼4시간 내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고객의 구매 내역이나 선호하는 

여행지와 연령대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항공, 숙박 및 여행업체 역시 고객 특화 데이터를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생성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화 디지털 마케팅 : 잠재고객의 과거 여행 이력, 소비자 행동, 선호도, 소셜 미디어 활동 및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여행 제안을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사와 항공 및 숙박업체들은 AIQUA와 같이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브랜드 사이트 내부에서 보이는 행태 데이터 뿐만 아니라 해당 웹이나 앱을 벗어난 외부에서 

행하는 행동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소비자 관심사에 따라 조정된 

초개인맞춤형(hyper-personalized) 추천 상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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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 활용을 위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GDPR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를 얻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5. 전망

생성형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여행상품 마케팅은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마케팅 메시지와 추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여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GDPR와 같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고객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여행 업계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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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_CS

1. 개요

항공, 숙박, 여행 등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서비스(CS)는 매우 중요하다. 항공편 

탑승이나 호텔 체크인과 같은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사소한 트러블이 고객의 여행 경험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접수되는 문의 유형도 ‘서비스’와 ‘환불 및 취소’ 등 다양하다. 2023년 상반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여행사와 항공사, 숙박 앱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와 항공사는 

‘서비스’에 소비자 불만이 쏠렸고 호텔예약사이트는 ‘환불·취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환불/취소

2023년 상반기 여행사 민원 유형

수수료 선택관광 계약불이행 기타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8.8%
26.8%

20.3%

9.8%
7.8%

6.5%

여행사 고객 서비스(CS) 관련 민원 유형

이처럼 다양한 고객불편 해결을 위해 많은 여행사에서는 상담 챗봇(Chatbot)을 도입 및 운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규칙 기반(rule-based) 챗봇의 경우 대응이 느리고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며 고객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고객 서비스 

대응 방식의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성형 AI가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여행 상담 챗봇과 차별화되는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능력이다. 여행사 

및 호텔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의 예약 데이터에 기반하여 맞춤형 여행 일정을 

추천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한발 나아가 고객 지원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성형 

AI는 문의와 요청에 대한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하여 고객 경험을 향상시킨다.

2. 기존 여행 고객 서비스(CS)의 한계

 �한정된 인력과 응대시간 : 기존의 여행 고객 서비스는 한정된 인력과 응대시간으로 인해 고객들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숙박업체 및 

항공사는 다양한 시간대에 여행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로 응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개인화된 서비스 부족 : 기존의 여행 고객 서비스는 개인의 선호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들의 만족도와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콜센터를 통한 CS는 이처럼 개인화된 대응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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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CS 챗봇의 한계점 : 기존의 여행 상담 챗봇은 대부분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패턴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로 인해 복잡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고객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챗봇은 대부분 표준화된 응답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객은 많은 경우에 챗봇을 통한 고객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문제나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챗봇은 대부분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상호작용의 한계가 있다.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챗봇도 심층적인 대화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워한다.

3. 생성형 AI로 개선된 고객 서비스(CS)

 �항공사 CS 챗봇 : 해외 항공업계의 경우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도 

항공사인 에어인디아는 자사 챗봇 ‘AI 지(AI.g)’에 챗GPT를 연동해질문에 대해 단순 키워드 중심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 항공편 상태 등 정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매일 6000여 개 질문의 80%가량을 몇 초 

만에 답변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항공사 CS 챗봇은 다국어 대응 역시 가능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AI컨택센터’(AICC)는 각 국에서 인입되는 15개국의 언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번역해 

항공예약 등 상담 시 다중언어 상담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요약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항공사 생성형 AI 도입 사례 및 기대 효과

에티하드
항공

에어인디아

에미레이트
항공

IT회사 아스트라 테크가 개발한 AI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보팀’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생성형 AI 에이전트 마하라자 통해 고객센터에 올라온 ‘수하물 허용 한도’와 같은
정보를 몇 초 안에 고객에게 제공 매일 6000여 개 질문 중 약 80%를 AI가 답변 

디스플레이 광고 내 문답 통해 개인화된 여행 추천 제공 일반 광고에 비해
참여도 87% 증가 

고객서비스
강화

업무 효율성
향상

항공
안전˙보안

항공편 정보 제공 및 예약, 여행 정보 제공 및 추천, 스마트 챗봇, 수하물 추적,
언어 번역 서비스, 공항 네비게이션 

ACC, 이메일˙보고서˙코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및 번역, AI 비서,
고객 VOC 분석, 시장 및 고객 데이터 분석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정비˙유지 보수에 활용, 항공기 보안 절차 및 규정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방안 제공, 항공기 운항 데이터 분석, 항공기 조종사 훈련  

글로벌
항공사가

생성형 AI를
도입한 사례

생성형 AI
도입 시
항공사 

기대 효과

출처 : FNNews

 �숙박 플랫폼 CS 챗봇 : 숙박 예약 플랫폼 스테이폴리오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챗봇을 통해 묻는 

다양한 주관식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학습하여 지역 정보와 예약 정보, 내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S 챗봇을 개발했다. 스테이폴리오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해당 챗봇을 

지속적으로 테스트 중이며, 올해 안에 제주에 있는 스테이들까지 확장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행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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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분석 : 국내 대형 숙박 플랫폼 야놀자는 챗GPT를 접목한 후기 요약 서비스를 출시했다. 생성형 AI가 

숙박 시설에 대한 최근 6개월간 고객 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평점과 낮은 평점대 후기를 분리해 

분석하고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공유한다. 새로운 고객 후기가 작성되면 생성형 AI 모델이 해당 숙소의 

후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숙소 탐색 시간을 줄이고 간편하게 숙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도입 시 주의 사항

 �개인 정보 보호 :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크다. 데이터 

처리 및 보관 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환각현상(hallucination) : 생성형 AI를 사용함에 있어 환각현상(hallucination)과 같은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으며, 환각현상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수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만족도 확인 :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더라도 실제로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피드백을 수시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

5. 결론 및 전망

여행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CS)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도입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앞으로 실시간 대화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와 더욱 

다양한 입력 형태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와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하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여행 산업은 보다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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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집

Hyper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lication Casebook

거대언어모델 
활용사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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